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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전능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

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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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강성철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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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
임지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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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최해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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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동안 이집트 현지에서는 기독

교의 원칙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

다. IS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100여명 넘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참혹한 현장

을 마주한 가족들은 시신을 씻기지도 못했

다.

이집트 콥트 크리스천들 30명이 이슬람

국가IS의 잠복 총격에 쓰러졌다. 5월 26일, 

테러범들은 주말을 맞아 교회 버스를 타고 

이집트 사막에 있는 유명한 수도원으로 가

는 그들을 노렸다. 사랑하는 이의 주검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간 가족들을 기다린 것

은 형편없는 조치와 우왕좌왕하는 의료진

이었다.

콥트 크리스천들의 분노는 결국 장례 행

렬을 시위로 바꾸어놓았다.

“우리의 영혼과 피로 되갚아주겠다.” 그

들은 소리쳤다. 일부는 이슬람을 직접 겨냥

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

들은 샤하다(이슬람 신앙고백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

시다”)에 응수하여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노의 주

먹을 휘두르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

었다. “원수를 갚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죽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노가 IS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IS는 이집트와 

콥트 크리스천들을 이간하고 싶어 한다.

민야 테러 6주 전 종려주일에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콥트정교회 탄타 교구

의 불라 주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병원

에는 세인트 조지 교회 폭탄 테러 희생자 

25명의 시신을 보관할 냉동시설이 동이 났

다. 그는 즉시 시신들을 주교들을 위해 마

련되어있던 교회의 지하 묘실에 매장하기

로 결정하고, 약식 장례식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청년들을 모았다.

“사람들 속에 있던 분노의 불이 꺼졌습니

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세인트 

조지 성당은 “탄타의 의로운 순교자들”을 

위한 예배당도 세웠다.

이것이 콥트 크라스천들이 분노를 다루

는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다. 또 하나는 콥

트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 무슬림의 마음

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모범, 바

로 용서다.

“중동처럼 수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보

복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집트 성서공

회 대표 라메즈 아탈라는 말했다. “테러리

스트들이 원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격분

해서 원칙을 잊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교회의 지도자들은 

크리스천은 보복하는 않는다는 원칙을 고

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보복 대응이 없는 것입니다.”
<3면으로 계속>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는 크리스천들 있다!
CT-뉴스위크, 중동내 IS의 계속되는 크리스천 몰살과 파괴 보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점령 지역에서 대부분 퇴각당한 IS는 마

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동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살육

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물려날 때 물러나더

라도 크리스천들만큼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는 신념으로 ‘거룩

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동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IS의 학살에도, 사람들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간다. 지구촌의 차가운 무관심 속 지금 이 순간

에도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더 이상의 

외면 대신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와 뉴스위크는 최근, IS의 기독교 말

살이라는 미증유의 고통 속에서도 증오와 보복으로 맞서지 않고, 

인내로서 믿음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는 이집트 콥틱 크리스천들

과 이라크 크리스천 난민들을 생생하게 보도했다(Righteous 

Anger: Egypt’s Christians Respond to ISIS: With 100 

massacred in five months, leaving vengeance to the Lord is 

getting harder for Copts; ISIS IS ALMOST DEFEATED IN 

IRAQ, BUT THOUSANDS OF CHRISTIANS REFUSE TO 

RETURN TO THEIR HOMES).

이집트 민야 지역 수도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IS 테러에 살해된 콥틱 크리스천들의 

사체가 사막에  누여져 있다(CNN).

“성경에 기초한 설교” 교인들이 바라는 것! 
Faithit.com, 토론토 그레이스휄로우십교회 

팀 챌리스 목사의 “오늘 교회에 가장 요구되는 것” 소개

성경에서 답 찾고 성경적 해설에 전념

교회 안 뿌리내린 실용주의, 교회성장운동 경계

성경 가미한 설교로 시류 편승 않도록

설교, 그것도 바로 성경에 입각한 설

교다. 실은 수십 년 동안 설교는 교회 성

장이라는 화두에 밀려나 있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 따르면, “‘관계 

중심적인(relational), 적합한(relevant), 

의도적인(intentional)’ 같은 말이 유행

하는 현대 교회에, 교회 성도들은 오랫

동안 한결같이 예배에 뿌리를 두고 있

는 것을 찾고 있다. 바로 성경에 기초한 

설교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만 절대 시류에 편승

해서는 안 된다. 설교자들이 가장 나중

에 해야 할 일은 성경적 해설을 조금 시

도해보기 위해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7가지 열쇠’나 ‘행복한 가정을 만

들기 위한 5가지 비밀’ 등과 같은 시리

즈에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가 원

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경에서 답을 찾

고 성경적 해설에 전념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실용주의의 기업 원칙을 

이끈 ‘교회성장운동(church growth 

movement)’이 서구 교회를 지배했다. 

실용주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표를 확립하고, 목표를 이룰 최고의 

수단을 결정하고, 성공은 목표와 수단이 

둘 다 좋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성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사

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실용주의

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 구

분이 없었다.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주님을 고백하

도록 하는 것이 교회성장운동의 목표였

다. 이를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

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바꾸고, 음악을 현대에 맞게 바

꾸고, 심지어는 불신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복음까지 바꿨다. 

당연히, 불신자의 입맛에 맞는 설교로 

바뀌게 됐고, 이로 인해 성경 자체의 설

교보다는 주제와 원칙을 설교하게 됐다. 

실용주의는 오늘날 교회의 구조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그 뿌리를 뽑아

내기 힘들다. 이런 구조에 뿌리를 내린 

교회는 여러 유혹에 대항하며 필사적으

로 싸워야 한다. 성경이 역사하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을 좇기보다는 성경이 원하

는 것을 추구하도록 스스로 재교육해야 

한다.

시리즈물로 인해 필자가 염려하는 것

은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목회자들

이 방침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 목회자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미한 설교를 

원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다. 성경적 신

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

경을 가미한 설교가 바로 실용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 모순이다. 

실용주의의 본질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

을 주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얼마 전 갤럽(Gallup)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의 가장 뜨거운 화

두는 예배와 목회자가 아니다. 연기와 빛도 아니고, 유행하는 청년 프로그램도 아

니다. 유기농, 공정 거래 무역 커피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설

교다(The Hottest Thing at Church Today).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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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미스 대학(Smith College) 가

을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어 얼

마 전 학기말 시험 기간에도 학교 측은 

캠퍼스 본부 근처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꽤 낯선 영상을 하나 틀어놓았다. 다른 

학생들이 각자 겪은 최악의 실패담을 털

어놓은 내용이었다.

“대학 와서 처음 치른 쓰기 시험에 낙

제했어요.”

한 교수도 자신의 실패담을 보탰다. 한 

유명한 영문과 교수는 낙제점으로 가득

했던 자신의 성적표 이야기를 했다.

“2학년 때였죠. 완전히 바닥을 깔았어

요. 한 학기에 들은 모든 과목에서 하나

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F를 맞았어요. 그

야말로 초토화된 성적표였죠. 낙제했습

니다.”

미국 문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는 자신

이 쓴 시 “초콜렛 캬라멜”에 관해 이야기

한다. “여러 문예지에 정말 수없이 이 시

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지금까지 총 21

번 거절당했어요.”

별 의미 없는 의식이 아니다. 이 영상은 

여자대학교인 스미스 대학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험만 보

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하고, 어쩌

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 대표를 도맡았

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겪은 가장 

처참한 실패나 시련을 친구들에게 공개

할 수 있겠느냐 물은 뒤 이들의 동의하에 

촬영해 제작한 영상이다.

“정말 힘들었어요. 캠퍼스 전체에 온통 

치열한 경쟁밖에 없는 느낌이 들었으니

까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해야 한

다는 강박관념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

힌 실패담을 보고 있으니 당장 저부터 ‘그

래, 다 괜찮아. 누구나 다 힘든 건 마찬가

지야. 나만 그런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3학년에 올라가는 20살 캐리 리 랭카

스터의 말이다.

이 영상은 스미스 대학이 선보인 새로

운 프로그램 “잘 실패하는 법”의 일환으

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패라는 단어에 낙인찍힌 과

도한 오명을 벗겨내는 것”이다. 사기꾼 

신드롬에 관한 워크숍, 완벽주의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부터 모든 학생의 64%가 

B- 이하의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까지, 학교 측은 요즘 유행

어인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학생들을 실패에 굴하지 않는 오

뚝이로 길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스미스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의 리더

십 함양 전문가이자 비공식적으로는 “실

패 마스터”로 꼽히는 레이첼 시몬스는 이

렇게 말한다.

“배움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

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땐 실

패하는 게 당연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학

생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사실 배움의 

과정에서 실패는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

요. 스미스 대학교처럼 좋은 학교에 합격

하려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완벽

에 가까운 모범생으로 살았을 학생이 많

겠죠. 이 학생들에게는 실패가 무척 낯설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직면하면 누구나 

무척 힘겨워 하죠.”

시몬스 본인이 20대 초반에 아주 권위 

있는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렸고, 

그 때문에 대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우리 

학교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

야 했다. 이 실패담을 거의 10년 가까이 

주변에 말하지 않고 살았던 시몬스 씨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안다. 그녀는 

말한다. “몇 년 동안 저는 그 실패의 그림

자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

요.”

시몬스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실패증

서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 증

서란 쉽게 말해, 실패해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으로 이런 뜻이 담겼다.

“연애나 친구 사귀기를 포함한 인간관

계, 글쓰기, 시험, 과외활동, 아니면 대학 

생활과 관련해 내린 그 어떤 결정이든 몇 

번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3면으로 계속>

성공과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

다.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이라는 범위에서 양 끝에 놓

인 요소일 뿐이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는 시대에 

따라 타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다.

명문 여자대학으로서 유명한 스미스 대학은 작년부터 “실패 

잘하기”과목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가꾸

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실패가 당연하다는 것이 바로 

동 과목을 신설한 이유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보도하고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연재한다(On Campus, Failure Is on 

the Syllabus: A Smith College initiative called “Failing Well” 

is one of a crop of university programs that aim to help 

high achievers cope with basic set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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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배울 땐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NY타임스, 스미스여대에서 실시하는 “실패학” 신설 이유와 유익 소개(1)

시론

지난 7월 15일 주말, 한국 서울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

어축제’가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속에 서울 도심

에서 열렸습니다. ‘퀴어’(queer)라는 단어에 대해 Longman 사

전은 그 의미를 ‘다르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면서 이 단어를 동

성애자들에게 사용할 경우 모멸적인 단어가 되므로, 특히 남자 

동성애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퀴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성향 개신교 단체들도 참여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길 건너편 장소에서는 이런 흐름에 

반대하는 탈동성애자들의 모임인 ‘홀리라이프’와 같은 기독교 

선교단체가 기독교 안에서의 또 다른 성경적인 소리를 보여주

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6년 동안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비율이 

거의 두 배 늘었습니다. 2001년에는 조사대상의 17%가 동성결혼에 찬성하였던 반면 2017

년 조사에서는 34%가 찬성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근 1년 사이에는 오히려 1%가 줄어들

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35%가 찬성했던 반면 2017년 올해에는 1%가 줄어든 34%가 동

성결혼에 찬성했습니다.

비록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낮지만 동성애자들을 향한 차별대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 비율인 9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한국인들

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2/3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직장이나 취업기회를 주

는 것을 놓고 차별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

습니다.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해고된다면 이런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도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동성결혼도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대우하

는 것 역시 반대한다는 분명한 여론의 표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동성애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들의 79%가 동성결혼이나 혹은 동성시민결합(civil union)을 지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민들의 정서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을 입법화시키는데 반대하고 있습

니다.      

동성애에 대한 관점을 확인해보면 너무나도 극과 극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태어나면

서 이성(理性)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성(同性)에 대해 더 마음이 끌리는 사람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사회제도에서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동성애(同性愛)의 선택이 후천적인 것이 아닌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

들을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분들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탄의 

책략으로 정리하면서 작금의 교육제도와 환경이 동성애를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의 질문

을 받게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 확인

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결혼에 대해 신구약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되

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폭력적인 기질이 있으므로 합법적으

로 폭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 선천적인 어떤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야할 삶의 방향을 정해 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갈 

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갖는 고통과 아픔을 비동성애자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 자료와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동성애자들의 삶 속에 성적인 혼

돈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해 굽어지고 

깨어진 육체의 욕망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내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창조주가 주신 그 기준을 옮기거나 수정하는 것은 유한한 이 땅의 삶

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언젠가 죄로 인해 굽어진 이 땅의 아

프고 지친 삶을 끝내고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잠시 머물렀던 세상과 조화하기 위해 영원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깨고 뒤틀리게 만든 그 행위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의 기

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도 생각해 봅니다. 동성애에 대한 견고한 성경

적 자세를 취한다면 똑같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자세도 성경적인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어 죽음의 순간에 섰던 여성을 똑같은 죄인으로 보시고 용서해 주시

고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동성애자들 역시 용서받아야할 죄인

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이 그들 모두는 용서받고 치유 받

아야 할 죄인의 한 부류인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thec`hoi82@yahoo.com

퀴어축제를 바라보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탄력성(resilience)...실패에 굴하지 않는 오뚝이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

“실패 통해 교훈 얻고 마침내 성공하는 것” 스타트업 세계선 명예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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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는 노동을 해야 한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목회 제언

우리는 피조물이다. 즉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 항상 필요한 도움을 받아

야 살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먹지 않으면 약하여지고 약

해지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혼의 건강도 그런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

이다.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이다. 대적

에게 포로가 되고 대적이 주는 멍에를 메고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가득하게 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 생활을 하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맡은 일에 충성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이

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에서 만나를 배부르게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항상 먹어

야 하는 것이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망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는 성숙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사명을 받아 거룩한 섬김의 삶을 성도 앞에서 본을 보

여주어야 하는 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가까이 하여야 물이 그 뿌리를 통하여 나무에 채워지는 

것이다. 물이 나무에 충분하게 항상 채워야 그 나무는 푸르게 자라게 된다. 더위

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고 귀한 나무로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고 귀한 열매를 맺

어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교회 일로 인하여 염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

님으로 항상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

님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채워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

이 나타나고 죄로 채우면 죄가 나타나는 법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를 맺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즉 사망으로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

우지 아니하면 들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하

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고 불 가까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불기가 다가와 따듯하여진다. 하

나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가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는 

법이다.

우리 마음은 성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솟아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더 많이 수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동역자들이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법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즉 나를 먹고 마

시라고 하신다. 믿음으로 마음에 채우는 일을 잘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 사람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동역자들이여!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을 항상 하자. 내 마음도 하

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교회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

도 하나님으로 마음에 채워진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는 말씀이

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

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5-58). 

 sangdkim@yahoo.com

<1면에서 계속>

중동 교회지도자들의 이와 같

은 가르침이 콥트 그리스도인들

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콥트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신앙

을 다짐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 

위해 함께 나누고 있는 시 한편

(‘A Message to ISIS’)이 소셜 미

디어에서 퍼지고 있다. 그 시의 

일부이다: 

“당신은 증오하고 죽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막

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IS여,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당신

을 찌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상처 입은 사람

들에게 생명의 의사를 보냅니다. 

내일 당신이 뉘우치고 돌아온다

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민야의 버스 매복 공격

은 지난 다섯 달 동안에 일어난 

네 번째 대량살상 테러였다. 이 

시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처럼 기독교의 이상을 지켜낸

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사제들, 주교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존경 받지 못합니다.” 민

야 희생자의 친구인 미나 아델이 

가디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이제 아무도 그들이 하는 위로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

니다. 진저리가 납니다.”

결국 참담한 현실 앞에서 콥틱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기독교 원

리들을 지켜나가야 할지 갈팡질

팡하고 있다. 벌건 대낮에 IS가 

사람들을 살해해도, 이집트 정부

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서지 않

고 있고, 사랑과 용서를 토대로 

인내로 담대하게 맞서나가야 한

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집트에서는 콥틱 크리

스천들을 이집트 국민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어, 인근 레바논이 

겪었던 시민전쟁과 같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이점을 IS는 

노리고 있다.

베이루트 아랍침례신학교 학

감이자, 캘리포니아 풀러 신학교

에서도 가르치는 마틴 아카드 교

수는 “명예, 수치 그리고 보복의 

문화 안에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강

건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콥

틱 크리스천들을 칭송한다.

이처럼 이집트 콥틱 크리스천

들은 “의로운 분노” 즉 분노, 보

복으로 맞서지 않고 용서라는  

신앙으로 IS의 테러에 맞서고 있

다.

한편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는 

피란을 떠났던 크리스천들은 더 

많은 극단주의를 우려해 돌아가

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S가 몰락한 후에도 이슬람

주의 무장단체가 다시 부상할까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이다.

3년 전 이라크 북부 마을 카라

코시에 어둠이 내릴 때 사바흐 

페트루스 셰마는 자신의 대가족

을 픽업트럭에 태워 마을에서 떠

나보냈다. 그들이 사라진 뒤 그는 

AK 소총 2정을 손에 쥐고 박격

포 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자리

를 지켰다.

몇 ㎞ 떨어진 곳에서 급진 무

장단체IS가 진격해오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는 마을 주민

이 거의 모두 떠나갔다. 전방에서 

후퇴하며 공황에 빠진 군인들이 

물결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셰마는 이젠 피신할 때라고 판단

했다. 그는 “고통스런 결정이었

다”고 말했다. “살던 집과 교회, 

모든 것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챙

긴 것은 옷가지,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돈뿐이었다.”

카라코시는 2014년 IS가 점령

한 이라크 북부의 수십 개 마을 

중 하나였다. 지난 3년 사이 시아

파 민병대, 쿠르드군 병력, 미군 

공군력의 도움으로 이라크 군이 

재집결해 모술 중부 등 일부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

슬림 주류 마을에선 재건이 시작

됐지만 카라코시와 기타 크리스

천 주거지에는 주민이 거의 돌아

오지 않았다. 대다수가 더 많은 

전쟁과 극단주의를 우려하며 영

영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지금은 에르빌의 난민

촌에서 생활하는 셰마는 “이라크

에서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며 “IS가 쫓겨난 뒤 더 지독한 또 

다른 단체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날 카라코시는 유령도시

처럼 보인다. 대로를 따라 잡초와 

야생화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괴

괴한 정적 속에 기독교 민병대 

니네베 평원 부대(Nineveh 

Plains Unit) 군인들을 가득 실은 

트럭만 가끔씩 지나간다.

카라코시는 철저히 파괴됐다. 

어디를 둘러봐도 건물들이 불길

에 검게 그을려 있다. IS 대원들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교회에선 성상

들을 파괴하고 그림 속 예수님과 

마리아의 얼굴을 칼로 그었다. 마

을 곳곳에 부비트랩과 급조폭발

물(IED)을 설치해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앗시리아인 기독교 정당인 ‘베

스나린전국연합’의 유시프 야쿠

브 대표는 IS가 마을을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이라크의 

기독교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

달하려 했다고 본다. 야쿠브는 에

르빌에서 전화로 “카라코시뿐 아

니라 다른 기독교도 마을에서도 

모든 집을 남김없이 파괴하려 했

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카라코시가 얼마나 파괴됐는

지를 감안하면 돌아가려는 주민

이 거의 없는 것도 이해할 만하

다. 그러나 더 심하게 파괴된 다

른 무슬림 마을들도 IS가 빠져나

간 뒤 몇 달 사이 되살아났다. 치

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모술에서

도 한때 셔터를 내렸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텅텅 비었던 동

네가 지금은 사람들로 북적거린

다. 지난 4월 모술 서부 와디 하

자르 동네를 탈환한 한 달 뒤에 

찾아갔을 때 몇 블록 떨어진 곳

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들리는 상

황에서도 상점주들은 검게 그을

린 상점 외부에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카라코시 주

민이 조금씩 되돌아오기 시작했

지만 대다수는 그런 움직임을 보

이지 않는다. IS의 공격 전 이곳 

주민은 5만 명이었다. 지금은 

180가구 정도만 거주한다. 기독

교도들은 일부 무슬림 이웃이 IS

의 부상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실

을 걱정한다. 라티프 소령이라고

만 밝힌 니네베 평원 부대원은 

“IS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 민병대원들은 지역 

내의 잠복세포 조직 소탕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습작전을 펼친다.

최근 몇 달 사이 IS 잠복세포 

조직은 모술과 키르쿠크 안팎뿐 

아니라 수도 바그다드에서 공격

을 벌여왔다. 셰마는 “IS를 지지

했던 사람은 모두 두렵다”고 말

했다. “그들은 세뇌 당했다. 아이

들까지 살인 교육을 받았다. 치안

이 존재한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카라코시에는 우리를 보

호해줄 법이 없다.”

이라크의 상당수 기독교도들

은 자신들이 법의 보호를 못 받

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IS는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타

도한 이후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을 위협해온 많은 극단주의 단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들

은 여긴다. 미국의 침공 전 이라

크 내 기독교도는 약 150만 명이

었지만 그 뒤 50만 명으로 줄었

다. 셰마 같은 사람 대다수가 현

재 이라크 내 쿠르드족 반자치 

지역의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장

소는 비좁지만 환경은 크게 부족

함이 없다. 일정 부분 전 세계의 

종교 자선단체들이 곤경에 처한 

이라크 기독교도들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마에게 난민촌에서

의 삶은 일종의 연옥 생활이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

르지만 그의 집은 영원히 카라코

시다. IS가 물러난 뒤 한 번 잠시 

찾아간 적이 있다. 가구가 몽땅 

도난당하고 바닥에는 재가 덮여 

있었다. 앞마당의 화단은 사라지

고 이라크 군인들이 IED를 파낸 

자리가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는 “큰 충격이었다”며 “IS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아무리 많이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한없이 훌륭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

습니다.”

기숙사 방에 이 실패증서를 자

랑스럽게 걸어놓은 학생들도 꽤 

있다.

1980년대에는 영화 “월스트리

트”에 등장하는 인물 고든 게코

(Gordon Gekko)처럼 아무리 값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다면, 오늘날 미국 기업들은 

특히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

는 과정에서 겪었듯 실패에도 적

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마침

내 성공하는 것”이 스타트업 세

계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훈장

처럼 여겨진다. 관련 블로그나 테

드 강연은 물론 업계 컨퍼런스를 

다녀 봐도 이런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미의 

성적과 학업 성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대학교 관계자들

은 입을 모은다. <다음호에 계속>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는 크리스천들 있다!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았던 콰라코스교회 바닥에 IS에 의해 훼손된 예수 사

진. IS는 2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모든 상징들을 없애려고 광분했다(뉴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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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북전쟁 전의 어느 봄날, 

오하이오 주에 있는 테일러라는 사

람의 큰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일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테일러

씨는 짐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었습

니다. 짐은 여름내 땔나무를 준비하

고 소를 맡아 키우는 등 일을 잘했

습니다. 짐 소년은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

서 잤습니다. 일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짐은 주인 테일러씨의 딸과 사

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인은 모욕적인 언사로, 너와 같이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과는 나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냉정히 말했습니다. 짐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소유물을 챙

겨가지고 그 농장을 떠나고 말았습

니다. 그리고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장주인 테일러씨는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짐 

소년이 자던 한 구석에 짐이 자기

의 성과 이름을 기둥에 파서 새기

어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거기

에 새기어 놓은 짐 소년의 성명은, '

제임스 A. 가필드'(James A. 

Garfield)였습니다. 제임스 A. 가필

드라는 이름은 바로 20대 미국의 

대통령,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농장에서 평생을 살수도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

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

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fe is between B and D and is 

C.” 즉, 우리 인생은 Birth(탄생)와 

Death(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

리가 선택한 것들 학교, 배우자, 교

회, 직업 등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

는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이스

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

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

알,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등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

니다. 그 곳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오

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눈에 보

이는 우상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

는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

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또 하

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살전 

5:16-18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

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

생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매

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

아가야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과 탄식

보다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

에게 사랑을 받던 가수가 있었습니

다. 그런데 노랫말들이 너무 슬픕니

다. 그 분의 노래를 듣다보면, 너무 

슬퍼집니다. 대표곡 중에 하나의 가

사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

에 빠졌을 때 너무나 사랑하여 이

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

탈이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

러요 슬픈 노래를“ 결국, 33살의 젊

은 나이로 슬프게 스스로의 삶을 마

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

십니다. “매일 매일 슬픔대신 기쁨

을 선택하라”(살전 5:16).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자녀가 있는 가장이 실직했을 

때도 슬픔과 탄식대신 이렇게 기쁨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직장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

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하늘나라

의 소망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일 것

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

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고 하셨는데 욕심과 죄악 가운데 죽

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구원하신 하

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합니

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

늘나라(계21:3-4)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합니

다. 진정 이런 기쁨을 영적으로 누

릴 수만 있다면, 인생의 어떠한 어

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슬픔

과 탄식보다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

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항상 기쁨을 선택하시길 기원합니

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 근심보

다는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365번 반복되는 말이 “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라고 합니

다. 이는 우리 인간이 365일 걱정하

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

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남

과 비교하면 내 자신이 초라하기 그

지없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여겨지고 온통 근

심과 걱정거리로 여겨지기도 합니

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

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

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

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

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

옵니다(빌4:6,7).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메뚜기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

리의 본성입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지 않을까? 들의 짐승에게 잡아

먹히지 않을까? 늘 걱정하고 불안

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

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보다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리

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평하고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

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

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

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가...”(민14:1-3). 결국 그들의 결과

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

장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

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하

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

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

두 자신의 불평과 원망과 같이 모

두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일 선택해

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살전5:18).

데살로니가교회는 그리스반도 북

쪽,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던 교회

로, 로마의 박해로 인해 환난과 핍

박이 임박한 교회였습니다(살전

3: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

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을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

시100:4-5).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

인 아브라함, 제산 상속을 많이 받

기 위해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함과 인자함으로 대

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

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며 울부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

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선하시

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환경을 초

월한 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합

3:17-18).

20여년 전에 LA에서 폭동이 있

었습니다. 수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환

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들

은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

니다. 그 당시 많은 피해를 당하신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생명 얻음을 감사하며, 건강 주심

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

로 인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범

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

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항상 슬

퍼하고, 쉬지 않고 근심하며, 원망

하고 불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

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삶”입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

암아,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성도님

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영성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푸/른/초/장

Life is between b and d 
(여호수아 24장 14-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역사적으로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천재라고 칭하며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천재란 

어떤 사람일까? 

어느 음악가는 천재란 보통 사

람이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

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유

투브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겨우 9살

의 네델란드 소녀가 푸치니

(Puccini)의 오페라 잔니스키키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Oh mio 

babbino caro)를 불러 심사위원들

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다. 심

사위원들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

떻게 겨우 9살 된 아이가 어른의 

감성을 가지고 기교를 요하는 아

리아를 그리 잘 부를 수 있느냐고 

감탄했다. 이런 것이 곧 천재의 재

능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정도를 깨

달으려면 보통은 2-30대가 되어

야 하는데 십대에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환호

하며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런 의미에서 미켈란젤로

(Michelangelo, 1475-1564)는 조

각과 회화, 그리고 건축, 또 시인

의 범주까지 넘나드는 천재다. 그

는 89세(1564,2,18)로 죽는 순간까

지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미 켈 란 젤 로 는  카 프 레 세

(Caprese)에서 루도비코 부오나르

티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는 마을의 말단 관리였다. 특히 카

프레세는 피렌체의 동쪽, 100여 

Km 떨어진 깊은 산속 작은 마을

로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의 

발원지이다. 이 마을의 뒤편에는 

성 프랜시스가 기도하던 베르나

(S. Verna) 산이 있다. 안내판에 

의하면 성 프랜시스가 이곳을 방

문하여 너무 아름다운 곳임을 깨

닫고 작은 하나님의 계곡(La 

piccola valle di Dio)이라 칭했다

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영

세를 받았고 석 달 만에 피렌체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프란체스카(Francesca)

는 1481년, 미켈란젤로가 여섯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

티카노의 유모에 맡겨졌고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대리석을 가까이 했고 끌과 망치

가 그의 장난감이었다. 

1490년 아버지는 피렌체의 로

렌초 대공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주었다. 메디치가의 대공 로

렌초는 예술가의 중요성을 알고 

후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15세에 

메디치 궁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박식한 인문주의자 안젤로 폴리지

아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

다.

어릴 때 어머니를 사별하였기에 

그의 작품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

한 아련한 슬픔이 묻어 있다. 바티

칸 입구 오른편에 있는 그의 첫 작

품 피에타(Pieta)는 마리아가 십자

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마리아의 얼굴은 슬픔

이 어려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형상일 수 있다. 

그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

움을 품고 작품 활동을 했다. 정면

을 보지 않고 약간 비켜있는 여인

상, 또는 고개를 조금숙인 여인상

이야말로 미켈란젤로의 어머니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표상일 수 있

다. 그럼에 비해 웃음기를 살짝 비

치고 있는 모나리자의 형상은 레

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머니와의 행

복의 반영일 수 있겠다 싶다.    

23살에 피에타를 성공적으로 제

작한 그는 1501년, 그가 26살에 

그 유명한 다윗 상을 제작했다. 건

장한 다윗상은 마치 살아있는 사

람의 근육처럼 조각되었다. 그런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 주교의 허

락을 받아 묘지에서 시체를 해부

함으로 인체의 비밀을 터득해야 

했다. 그는 이 작품들로 벌써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자신보

다 23살 연상의 레오나르도 다빈

치에 필적할 만한....

그는 조각의 독특한 개념을 가

지고 있었는데 보통사람은 돌을 

쪼아 원하는 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그는 이미 돌 안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기에 그 부산물

을 떼어내어 원래의 상을 들어내

는 것을 조각가의 사명으로 인식

했다. 그래서 돌의 산지인 카라라

에 가서 돌을 고르느라 수개월씩

을 보내야 했다. 이런 일을 교황들

은 하나같이 못마땅하게 여겼지

만.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그를 불러 

자신의 영묘 제작을 의뢰했다. 당

시 최고의 권력자의 부름을 받는

다는 것은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미켈란젤로

는 야심차게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정작 교황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

다. 그 이유는 교황은 브라만테에

게 바티칸을 건축하도록 의뢰하였

고 영묘를 바티칸 안에 두기를 바

랐기 때문이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자신에게 

맡겨준 영묘제작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이 브라만테의 농간에 의

한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피렌체로 돌아와 버렸

다. 그러나 교황은 피렌체 당국에 

미켈란젤로를 보내지 않으면 피렌

체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하자 

대사의 중재로 다시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다. 교

황은 돌아온 그에게 시스티나 천

장화를 맡겼다. 

미켈란젤로는 한사코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한 젊은 화

가 라파엘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

겠냐고 제의했지만 교황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조각가였기에 

대형 프레스코 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더욱 난감해했다. 한번 

실패하면 작가로서 끝장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프레스코 화는 회

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려야 하는

데,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야 하고, 

잘못 그리게 되면 전부를 뜯어 내

야하는 고달픈 작업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브라만테가 자

신의 작업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황을 꾀여 이런 어려운 일

을 맡도록 유도하였다고 믿었다. 

미켈란젤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이를 갈며 라이벌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는 일념으로 

1508-1512년 동안을 오기로 매달

려 방대한 천정화를 완성하였다. 

당대의 화가들조차 입이 딱 벌어

지게 하는 걸작은 이렇게 탄생했

다.   

그 후 후임 교황 바울 3세에게 

불려가 최후의 심판을 그리도록 

의뢰 받았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

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을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으

로 생각했다. 아담이 죄에 오염되

지 않았을 때의 형상, 그것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항상 나체를 고집했다.

그는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의 

장면 중에, 지옥의 왕 미노스를 거

대한 뱀이 칭칭 감고 있는 모습으

로 형상화했다. 그런데 미노스의 

얼굴을 교황의 의전관 체세나로 

그렸다.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 중에 교황이 의전관 체세

나를 대동하고 그림의 진도를 보

려고 방문했는데 모든 인물들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보

고 불쾌하게 여겨 혹평했기 때문

이다. 

“그림들이 불경하여 목욕탕에나 

어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크게 분노하여 지옥

의 왕 미노스의 얼굴을 의전관 체

세나의 얼굴로 대체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체세나는 얼굴그림을 

바꾸어 주도록 교황에게 간청했

다. 그 때 교황은 이런 유명한 얘

기를 했다. “자네를 연옥에 넣었으

면 내가 부탁해서 구원해주겠다만 

이미 지옥에 있는 이상 어떻게 옮

길 수 있겠는가!”

웅장한 바티칸의 건축에는 천문

학적 재정이 소요되었기에 속죄권

이 판매되어야 했고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는 원

인이 되었다. 당시 마틴 루터는 구

원의 문제로 갈등하다가 1500년, 

로마를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만났

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후의 

만찬 하단에는 두건을 쓰고 겁에 

질려있는 수도사의 얼굴이 만년의 

루터를 닮았다고 한다.

또한 마가가 껍질을 벗겨 순교 

당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그 

벗긴 껍질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

으로 그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

적 연약함을 통절하게 느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그림의 낙성

식 때 벽화를 본 바오로3세는 무

릎을 꿇고 ‘하나님, 심판의 날에 

죄의 죄를 묻지 마소서’ 라고 기도

드렸다고 한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어있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최고의 권력자들이 손을 내

밀었고 그에게 작품을 맡기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

라운 것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다. 
<9면으로 계속>

목양칼럼 

천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요구-미켈란젤로

한평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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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의 흉상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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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에이지 운동이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비판해

주십시오. 

-토랜스에서 이희은 

A: 지난주에도 뉴에이지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정신은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배후에 깔아 놓은 사탄의 교묘하고 사악한 인본주의 운동의 전략입니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나 

중생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믿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뉴에이지 운동은 루시퍼에 대한 경배를 강조합니다. ‘빛의소리’의 김형

린 글에 의하면  뉴에이지 운동의 지도자이며 스코틀랜드 핀드혼 재단 뉴에이

지 운동 본부 제2대 대표였던 데이비드 스팽클러는 지난 78년 한 책에서 이렇

게 적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각

자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면 각자 루

시퍼를 경외하고 루시퍼에의 입회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루시퍼란 사탄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근원인 신지학협회 3대회장인 엘리스 

베일리는 공개적으로 루시퍼에 대한 헌신과 봉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에

이지 운동의 사악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마약사용을 권한다는 것입

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추종하는 뉴에이저들은 마약이 인간의 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복용을 권하지 않고 다만 의식 확

장의 초기단계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마약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뉴에이지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세계단일 정부를 만들도록 길

을 닦는 운동입니다. 뉴에이저들은 명상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어떤 중매자로

부터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짐승 숫자라고 

못박은 666을 성스러운 숫자라고 봅니다. 이들은 반만 그린 무지개와 모든 것

을 본다는 피라미드의 눈, 꼬리를 문 뱀, 불교의 만자 유니콘(뿔이 이마에 달린 

말), 각종 원형들을 상징으로 씁니다. 뉴에이저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

가 오려면 세계단일정부가 나오고 모든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

다. 성경학자들은 세계단일정부의 지도자야말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예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후3년반의 환난시대에 등장하여 정

치 종교 경제를 통합한 패권을 잡은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메이슨도 그 이념이 뉴에이지 운동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뉴에이저들

을 적그리스도인  다른 메시야를 고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히틀러, 스탈린 

등 인물보다 훨씬 지독한 독재자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1982년 4월 25일에 세

계의 유명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등 각국의 신문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한 전면광고가 실렸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는 우리를 심

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고 영감을 주려고 왔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

회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자이다. 그는 마이트레야이며 세계

의 교사이고 인류의 스승이다. 그는 아직까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가 있는 곳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

신이 앉기 위하여 성경의 용어와 예수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구원, 빛, 

사랑, 평화라는 단어를 도용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옷을 입은 사탄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독

교를 적으로 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2)인본주의 옷입은 사탄운동...마약사용, 세계단일정부와 종교통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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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워싱턴DC 케네디 센

터에서 미국독립기념일을 축하

하는 자유 축제가 있었습니다. 달

라스의 First Baptist교회의 담임 

목사 Robert Jeffress가 참전 용

사들을 기리기 위해 이 행사를 주

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것은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

하게 여기는 미국을 위해 생명 바

친 참전용사와 미국을 세운 전통

신앙을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하

게 중요시여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뒷

이야기입니다. 

이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말

하기를 “우리는 우리나라(미국)

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

고 우리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 하

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

다.  

그리고 미국 종교적 자유의 뿌

리를 지적하며 “이 자유는 하나

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

하며, “독립선언서를 241년 전에 

서명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항상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이 자유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를 주셨기

에 이 세상의 어떤 이념, 사상과 

힘도 이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

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게 종

교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공격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들

을 너무 오랫동안 작은 (돈 있는) 

소수들에게만 권리를 주려고 노

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워

싱턴DC)에서 관료정치인들이 여

러분의 삶을 밟고 여러분의 가치

관을 뒤집으며 여러분의 신앙에 

참견하고 심지어는 개인이 어떻

게 살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하는지 통제할 수 있다

고 그들이 생각합니다”라고 했습

니다.

그러나 가족과 교회가 건강한 

문화를 세워나간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여 번성하는 사

회를 만드는 방법은 관료정치인

들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잘 알

고 있으며, 강하고 사랑하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정부가 아

니라 가족과 교회가 가장 잘 알

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

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것

은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예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종교적 신앙과 전

통적 가치관이 보호되길 바라며 

트럼프를 투표해준 복음주의 기

독교인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

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참

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패한 Veterans 

Affairs(VA)를 드디어 고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8년

간 시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무능하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른 

VA팀의 사무직원들은 548명을 

해고했고 200명을 일시 중지시

켰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

확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기독교 

신앙을 중요시하고 방어하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

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방

어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는 영웅들(참전용사들)을 우리 

주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7월 10일에 Office of 

Public Liaison과 “듣는 시간

(listening session)”에  20여 명

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었는데 계획에 없었던, 예

상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 중의 한 

명인 Liberty University의 전 수

석 부회장인 Johnnie Moore은 

여러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나누

며, 보여주는 사진들은 트럼프 행

정부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질

적인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

며 미국정부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다

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독교 지도

자들을 아이젠하워 빌딩 뿐만 아

니라 웨스트 윙까지도 환영해주

고 잦은 접근을 즐기고 있다고 했

습니다.  

웨스트 윙은 대통령이 일하

는 집무실뿐만 아니라 Cabi-

net Room, Situation Room, 

Roosevelt Room까지도 다 포함

합니다. 웨스트 윙 바로 옆에 있

는 아이젠하워 빌딩은 다른 백악

관 참모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모임을 계획한 대통령의 특별 보

좌관인 Jennifer Korn은 기도 시

간은 예상하지 않았지만, 좋은 보

너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

는 시간”에 참석한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웨스트 

윙으로 까지 초대해서 모두에게 

기쁜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미국 남미기독교단체인 Na-

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

ership Conference의 부회장인 

Tony Suarez는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과 모인 것

같이 아주 편안해 보여서 좋았다

고 했습니다.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동안 미국의 회복을 위해 수년

간 개인일(Job)들을 다 뒤로하

고 매일 금식 기도로 또는 법으

로 싸워온 단체 대표자들과 교

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Tony 

Perkins, Pastor John Hagee, 

Paula White, Michele Bach-

mann, Ralph Reed, Gary Bauer, 

Robert Jeffress, Jack Graham, 

Jim Garlow, Rodney Howard-

Browne, Mike Evans, Richard 

Land, 등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처

럼 구체적인 종교 사무실을 구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비공식적 접근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패밀리 리서

치 카운슬의 대표인 Perkins는 

말하기를 ‘트럼프 행정부는 복음

주의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진정

한 관심을 보이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er-

kins가 ‘지난 14년 워싱턴DC에 

있는 동안 지금처럼 미국의 변화

에 대한 희망이 가장 큰 적은 없

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온종일 있었던 “듣는 시

간”에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 

형사 사법 개혁, 외교 정책, 이스

라엘, 이민 개혁, 등 다양한 행정

부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 문제와 법원 임

명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조언과 기도를 원하

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 부어 주시기 바라며 트

럼프 대통령의 신앙과 그가 펼치

려는 보수적 정책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

히 무너질 수 있도록 미국의 영

적 회복과 국가리더들의 영육간

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 많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기독교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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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대부분

의 부리

아트족은 

바이칼호

를 둘러

싸고 있

는 지역

인 시베

리아 남

쪽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7

만8천명의 부리아트족은 내몽골이

라고 알려진 광대한 지역인 중국 

북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들은 

내몽골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

쪽 지역인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

선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리아트족은 몽골인들과 가까

운 친족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두 그룹은 비슷한 역사, 문화, 종

교,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이런 문

화적 유사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리아트족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

인 몽골부족의 부류로써 분류하고 

있다. 부리아트족은 부리아트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타이어족 

중 몽골어족에 속한다.

삶의 모습

부리아트족의 생활양식은 중국

에 있는 다른 몽골민족들과 유사

하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

으로 살았다. 그들의 문화, 사회, 

경제는 말, 양, 염소, 가축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기르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수의 

몽골인들은-중국 북쪽의 민족들

과 친족관계에 있는-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밀을 재배하고 있다.

부리아트족은 전통적으로 간편

한 유르츠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

은 크고 둥근 펠트제의 텐트를 가

벼운 나무로 된 구조물 위에 펼쳐

놓은 형태다. 7-8피트 높이인 유르

츠들은 그들의 유목생활을 위해 

이상적인 형태이고, 그들은 약 2시

간 이내에 텐트를 치거나 해체시

킬 수 있다. 20세기동안 대부분의 

부리아트족은 유목생활을 버리고 

한 지역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들

은 그들의 텐트를 떠나 유르츠처

럼 보이도록 지은 집으로 이사했

다.

부리아트족은 2가지 전통적인 

결혼 형식을 가진다. 부모님에 의

해 정해지는 결혼과 납치에 의한 

결혼인데, 후자의 형태에서, 장래

의 신랑 친구나 친척들은 신부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신

부를 납치한다. 젊은 남자들은 대

개 18살과 25살 사이에 결혼한다. 

결혼식 때 신부는 전통적으로 동

물의 지방 조직 중 약간을 떼어내 

시아버지의 가슴에 던지는 의식을 

행한다. 만약 그녀가 표적에 정확

히 맞추면 그것은 다산의 표시로 

여겨진다.

부리아트족의 여성들은 대개 아

이를 많이 낳는다. 이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사

람들은 악령으로부터 그들의 아이

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

식들을 행했다. 그들은 보통 여자

아이의 이름을 남자아이에게 지어

주고, 남자아이의 이름을 여자아이

에게 지어줌으로써 그 악령을 혼

란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신앙

부리아트족은 라마교식의 불교(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불교형태)를 따랐다. 이 종파는 티

벳에서 발전했고, 나중에 몽골에도 

퍼졌다. 불교의 토대가 되는 믿음

중 하나는 환생 또는 계속되는 죽

음과 재탄생의 순환의 교리이다. 

부리아트족은 한 사람 중 하나는 

환생 또는 계속되는 죽음과 재탄

생의 순환의 교리다. 부리아트족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육체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고 이전의 생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생을 시작한

다고 믿는다. 불교도들은 환생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탈'

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환희의 상

태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의 종교

를 창설한 자인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공산주의자들이 1949년 중국을 

인수한 이후에 모든 종교적 관행

은 방해받았고, 부리아트족에게 있

어 종교의 중요성은 감소됐다. 오

늘날 그들의 불교적 믿음중 대다

수는 애니미즘(인간이 아닌 사물

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믿음)과 섞

여졌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리아트족은 지리적으로 고립

돼 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이 부리

아트족의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예수에 관한 영화나 기독교 자료

들 중 어떤 것도 그들은 이용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부리

아트족을 영적 속박에 가두어 놓

은 성채를 부수기 위해 필요하다.

중국의 브리야트(the buryat of China)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유진 피터슨,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파문

세계적인 영성신

학자이자 ‘메시지’ 

성경 저자로 국내에

서도 유명한 유진 피

터슨(85·사진) 목사

가 동성결혼 지지 발

언으로 파문에 휩싸

였다. 피터슨 목사는 발언을 철회했지만, 트위터와 페

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젠 끝이다, 유진 피터슨(Farewell, Eugene Peterson)’

이라는 댓글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미국의 비영리 종교매체 

RNS(Religion News Service)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

작됐다. RNS의 조나단 메리트 기자가 “만약에 당신

이 목회사역을 하는데 신앙심 깊은 동성커플 성도가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피터슨 목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

된 논쟁은 옳고 그름의 영역을 벗어나 이미 종식됐다

고 주장했다. 피터슨 목사는 “난 건강하게 신앙생활

을 하는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알고 지낸다”며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은 다른 교회로 가

겠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성소수자 문제가 떠벌릴 일

은 아니지만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던 그의 발언에 기독교계가 술렁였다. 미국 최대 

기독교 서점인 라이프웨이는 피터슨 목사의 모든 저

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라이프웨이 대변

인은 지난 12일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린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작가의 책만 판매

할 것”이라고 했다. 

반발이 확산되자 피터슨 목사는 즉각 수습에 나섰

다. 그는 13일 워싱턴포스트에 입장문을 보내 “결혼

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이라는 성경적 관점

을 지지한다”며 “‘만약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라

고 대답은 했지만 더 생각해 보고 기도한 결과 그 말

을 철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

격하지는 않았다. 그는 “동성애자들은 내가 섬긴 다

양한 교회와 대학 캠퍼스, 공동체에 있었다. 목사로서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방문하고, 영혼을 

보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성결혼 지지 발언 철회에도 피터슨 목사를 겨냥

한 인터넷상의 비난여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SNS에는 “진리를 찾지 않고 책 팔아보려는 술수”라

거나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매우 실망” “신학생 때 산 

책 모두 버렸다”는 등의 의견이 오르내렸다. 

“세 살 딸 강간한 무슬림 처벌을!” 크리스천 맘의 투쟁

무슬림에게 끔찍

하게 성폭행 당한 세 

살 배기 딸을 위해 

파키스탄의 크리스

천 엄마가 힘겨운 투

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가 제대로 저항

조차 못하는 상황에

서 평생 임신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현지 

경찰이나 법원 등 공권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

고 있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분노하고 있다. 

기독 매체 헬로우크리스천닷컴은 10일 크리스천 

여성 캐서린 비비(38)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딸 사이

바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신

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영국파키스탄기독

교 협 회 ( B r i t i s h  P a k i s t a n i  C h r i s t i a n 

Association‧BPCA)를 인용해 보도했다.

BPCA 등에 따르면 성폭행은 지난 1월 펀자부 주에

서 발생했다. 싱글맘인 캐서린은 장남(21)과 일을 나

가 집을 비운 사이였다. 

캐서린은 둘째 아들 다우드(10)에게 막내 사이바를 

잘 돌보라고 당부한 뒤 일을 나갔다. 하지만 무슬림 

무함마드 압바스(21)가 집으로 찾아오면서 끔찍한 일

이 시작됐다. 장남을 찾던 무함마드는 집에 어른이 없

다는 걸 노리고 다우드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다

우드가 집을 비운 사이 무함마드는 사이바를 성폭행

했다. 다우드가 집으로 돌아오자 무함마드는 잠시 밖

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우드가 사온 

담배를 쥐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집 안으로 들어선 

다우드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는 동생 사이바를 발

견했지만 어쩔 줄 몰라 꼭 끌어안기만 했다. 사이바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피범벅이었다고 한다. 천만

다행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이 돌아와 더 큰 

참변을 면했다. 

캐서린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응하지 않

았다. BPCA에 따르면 캐서린의 변호사가 강하게 요

청하기 전까지 경찰은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윌슨 찬드리 BPCA 회장은 “어린 아이가 말로 형언

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면서 “3살 사이바 뿐만 아

니라 다른 애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가해자가 다신 이런 일을 하지 못하

도록 중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좋지 않다. 캐서린은 지난 7개월간 딸의 정

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

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돈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

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

이지만 캐서린은 이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가해자 

무함마드는 수차례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의 크리스천 소녀를 겨냥한 

납치와 강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14살 크리스천 소녀 마리아가 펀자

부 주에서 강도들에게 납치됐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슬림 이웃들의 태도다. BPCA는 마리아의 가

족들이 딸 납치를 이웃이나 경찰에 알릴 경우 몰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에는 12살 크리스천 소녀 타냐 마리얌이 

바지가 벗겨지고 입에 알 수 없는 거품을 문 채 수로

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PCA는 파키스탄의 크리스

천 여자아이들을 겨냥한 범죄가 이어지는데도 경찰

과 법원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에 크리스천이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두 자매에게 청혼한 남자, 그 숨은 사연

미국 인디애나주 

산타클로스에 사는 

윌 시튼(25)은 최근 

자매에게 동시에 프

러포즈를 했다. “이게 

실화냐”란 말이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같

은 상황이지만 그 뒤

엔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다.

지난 5일 USA투데이 등 다수의 매체는 두 자매에

게 프러포즈한 한 남성의 훈훈한 사연을 보도했다. 윌 

시튼과 애슐리 스카우스(23)는 2010년 자동차쇼에서 

만나 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애슐리에게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동생 

한나(15)가 있었다. 한나는 다운증후군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항상 언니 애슐리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애슐리는 윌과 데이트를 하면서 한나도 함께 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윌은 마음이 따뜻한 애슐리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항상 한나도 함께 데이트

를 하면서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윌과 애슐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애슐리는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고 농담처럼 말했다. 

지난해 3월 결혼을 결심한 윌은 결혼을 하려면 동

생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윌은 한나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하며 반지를 건넸다. 

윌은 한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윌은 애슐리에게도 무릎을 

끓고 청혼을 했다. 애슐리도 윌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웃기 시작했던 한나와 애슐리는 결국 기쁨

의 눈물을 흘렸고 모두 한참을 울었다. 스카우스는 “

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한나를 사랑해준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전했

다. 

윌과 애슐리는 오는 10월 7일 결혼하기로 결정했

다. 한나는 이날 매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녀는 신부가 아닌 ‘최고의 여동생’으로서 윌과 가장 

친한 친구 서약을 하고 피로연에서 형부와 언니를 축

하하기 위한 노래와 춤을 연습하고 있다.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되는 3가지 사례와 결과

미국 크리스채너

티투데이는 최근 교

회가 회사처럼 운영

되는 3가지 사례와 

그로 인한 결과를 꼬

집은 칼 베이터스(코

너스톤크리스천펠로

십 교회) 목사의 글

을 실었다. 그는 회사처럼 운영되는 교회에는 예수님

의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사례는 목사가 예수라는 상품을 파는 경영

인처럼 행동하고 교인들이 고객처럼 행동하는 교회

다.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 “푹 쉬면서 서비

스를 받으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다. 이 경우 교인들

은 자신의 사역을 남들에게 미루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곤 한다. 이런 교회에선 아

무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라’고 요구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에 남는 것은 지친 목

회자들과 믿음이 얕은 교인들뿐이다. 

두 번째 사례는 목사가 관리자처럼 행동하고 교인

들을 부하처럼 대하는 교회다. 교인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목사

가 교인들을 일꾼처럼 대하면 교인들은 적극성을 잃

는다. 교회를 섬길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이나 ‘

섬김’ 등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남용하는 목사들로부

터 혹사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에선 목사가 군림

하고 교인들은 극도로 피로해진다.  

세 번째 사례는 교인들이 주주처럼 행동하고 목사

를 일꾼처럼 대하는 교회다.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교인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결정에 교인들의 의견을 묻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교인들의 힘이 과해지면 목사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한다. 이런 교회에선 

교인들이 군림하고 목회자들은 무기력해진다. 

베이터스 목사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이는 예수님

이 계셔야하는 자리를 빼앗고 교회에서 고객처럼 행

동하는 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놓친다”고 지적

했다. 

‘마약 마을을 구합시다!’ 2300㎞ 자전거로 달린 목사

미국 오하이오 주

의 한 목사가 마약

으로 위기에 놓인 

마을을 구하겠다며 

18일 동안 자전거 

투어에 나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 지역지 클러몬트 선(The 

Clermont Sun)은 바타비아 임마누엘통일감리교회 

조 로열(Joe Royer) 목사가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

지 선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2300㎞의 거리를 자

전거로 건넜다고 최근 보도했다. 

임마누엘통일감리교회는 매년 두 차례씩 남미 콜

롬비아의 브리사스 델 마르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펼

쳤다. 로열 목사는 보다 특별한 선교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와이오밍 주 캐스퍼에서 오하이오 주 바타비아

까지의 자전거 투어를 기획했다. 

지난해 장난삼아 던진 이야기가 자전거 투어의 발

단이 됐다. 

목사는 캐스퍼에 사는 친구에게 자전거 실력을 뽐

내며 “언젠가 캐스퍼부터 신시내티까지 자전거를 타

고 이동할 거라고!”라고 말했다. 친구는 “제발 그러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목사는 친구의 대답을 듣고는 

자전거 여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성도인 

빌 마스키엘이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 투어를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은 현실이 됐다. 

목사는 길목마다 있는 교회들을 숙소 삼아 하루 이

동 거리를 확인했다. 적게는 124㎞부터 많게는 229㎞

까지 달렸다. 로열 목사는 숙소에 머물면서 여행의 목

적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행을 통해 총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

다. 목사는 “기금 전액을 선교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식당서 만난 경찰아저씨들 위해 기도해준 8세 소녀

“내가 아저씨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도 될까요?” 미국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

들을 울린 8살 소녀

의 기도가 화제다. 지

난 6일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지역

에 살고 있는 마르타는 페이스북에 딸 페이지(8)와 

함께 식당에 갔다가 경찰들을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 

이날 페이지 가족은 외식을 하기 위해 집 근처 식

당을 방문했다. 가족들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 8명의 

경찰관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경찰 아저씨들

을 본 페이지는 이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혼

자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 페이지는 경찰들에게 다가가 “내가 아저씨

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페이지의 갑작스런 제안에 경찰들은 당황했지만 “(기

도를 위해) 다함께 머리를 숙여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페이지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경찰 아저씨들

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다치지 말고 

몸 건강히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우리

를 위해 희생해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간절히 기도했

다. 

페이지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일부 경찰관들은 눈

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관들에게 소녀의 기도

가 더욱 의미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지난

달 동료 한 명이 업무 중 총에 맞아 순직했기 때문이

다. 

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 중 한 명은 페이지 가족에

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얼마 전 가장 

친했던 동료가 숨져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었다”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녀가 다가와 우

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줄때 희생된 동료 생각이 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우리 목사님 죽인 범인 잡아주세요" 거리로 나선 기독교인들

인도 언론 힌두스

탄타임스는 인도 북

서부에 위치한 루디

아나 시에서 목사를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달아난 괴한들을 체

포하라고 요구하며 

인도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17일 보도했다.

메이시 목사는 지난 15일 저녁 한 교회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스크를 쓴 2

명의 괴한에게 총알 3발을 몸에 맞았다. 범인들은 현

장에서 도망쳤고 목사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루디아나 시의 기독교인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부터 1번 국도를 막고 메이시 목사를 살해한 범인을 

잡으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는 시위 시작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30분 루디아나 시의 경찰국

장이 찾아와 기독교인들을 진정시키고서야 끝났다.

이날 인도 하원의원 4명이 시위 현장을 찾아 목사

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다. 인도 기독교 연합 회장 

앨버트 듀아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라며 “곧 잡힐거라고 말했으니 해산해 달라”

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힌두스탄타임스는 경찰이 범행 현장 당시의 

CCTV를 공개했지만 CCTV에서는 범인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탄피 3개가 

발견됐으며 이 탄피는 2개의 무기에서 발사된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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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결혼과 충격 

성직자의 결혼은 로마가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다. 전자

는 독신으로 헌신된 자들에게만 

신부의 자격을 허락하지만, 개신교

는 가급적 결혼한 자에게 목사 안

수를 주도록 권장한다. 왜 이런 차

이가 생겨났을까? 우리는 종교개

혁자 루터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신부로 헌신

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권

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오직 하나

님을 위해 전심을 다해 충성할 것

을 다짐하였다. 그의 마음에 종교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기 이전까지, 

자신의 선서를 지키기 위하여 최

선을 다해 헌신된 수도승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주도한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

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성경적 이

해나 신학적 사고에 변화가 찾아

왔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신부

를 맞아들여 결혼식을 올리고 가

정을 꾸린 것이다. 루터가 1525년

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의 나이

가 42세였으며, 그의 아내는 26세

로 그보다 무려 16살이 어렸다. 그

의 아내 캐더린은 수녀원 출신이

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수도원과 수녀원에도 강타한 결과, 

중세의 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자

들이 속속히 생겨났다. 캐더린과 

다른 수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녀원을 탈출하는데 성공한 것이

다. 다른 전직 수녀들은 모두 결혼

을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 루

터는 유독 배우자를 찾지 못하던 

캐더린을 위하여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상대가 

루터라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그 결과 두 사

람은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루터가 결혼을 선택하였다는 것

은 여러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

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가 교회의 전통을 전적으로 거

부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의 동녘이 떠오르던 중세 말기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성

직자의 독신을 거부할 수 없는 영

적 전통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무척 오래전

에 시작된 교회 역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서방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부부관계

를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는 경

우가 있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

미는 일은 정상적인 일로 보았으

나 부부관계를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교부들 

중에 향후 중세교회에 가장 결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인물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를 마감하는 

시 점 에 서  등 장 한  어 거 스 틴

(Augustine, 354-430)이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

회록”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떠하였

는지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그

는 회심하기 전의 자신의 방탕했

던 삶을 매우 노골적으로 서술하

였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아파

하고 뉘우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성적 유혹

의 강렬함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자신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17살에 젊은 여인

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1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숨

기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성적 유혹이 이성과 

의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괴력을 

지닌 원인을 아담의 원죄에서 찾

았다. 그 결과, 그는 가급적이면 독

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며, 결혼을 

한 경우에도 부부관계는 죄를 짓

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된 것이다. 

21세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거스틴은 성경 연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매우 엄격

한 견해를 지니게 된 것이다. 

그는 향후 강력한 서방 교회의 

전통을 심어놓게 되었다. 서방 교

회는 이혼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

는 것으로 못을 박았으며, 필요에 

의하여 결혼을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1)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결혼은 

좋은 일이다. 2)성적 죄를 피하기 

위하여 부부 사이에 친밀감을 도

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3)인생

의 반려자로 두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꾸려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다. 

어거스틴 이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성직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선호하는 성직자들

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

러나 모든 성직자들은 반드시 독

신이 되어야 한다는 엄한 규칙은 

오랜 후에 그레고리 황제(Pope 

Gregory VII, 1073-1085)에 의해

서 제정되었다. 

그레고리는 교황의 강한 존재감

을 교회에 알린 인물이다. 거침없

이 중세교회의 개혁을 감행함에 

있어서 성직자들은 반드시 독신으

로 지낼 것을 명령하였다. 이미 결

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두

고 있던 성직자들이 적지 않은 상

황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1215년

에 교황의 궁에서 모인 자리에서 

결혼을 성례 중에 하나로 간주하

면서, 비로소 성직자는 물론 평신

도의 결혼에 대한 엄격한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뜻 

12세기 이후 교회에서 혼인성사

를 받아야 그 결혼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

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만남과 결합을 축복한다는 것 이

상의 것이었다. 교회는 결혼에 임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

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매사에 남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

며, 여성은 남성의 상위권을 인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서 그

들의 결혼 관계 중심에 하나님과

의 신비한 연합이 있음을 알려주

었다. 나아가서 부부사이의 육체적 

관계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중세교회는 결혼한 부부의 관계

에서도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심어주는 동시에, 독신의 삶이 

더욱 도덕적이라는 가르침을 주저

하지 않았다. 그들이 숭배하는 성

모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그리

스도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녀의 신분을 한없이 높인 이유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루터의 부모는 경건한 가톨릭 

신자로서, 슬하에 2남3녀 모두 경

건하게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루터

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에 최선을 다하는 성품을 지녔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이었다. 

그는 자녀들을 매우 엄격하게 키

웠는데, 루터가 나이가 들어 자신

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양육한 부

친에게 깊이 감사하기도 하였다. 

루터는 부부와 자녀들이 연합되어 

꾸며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어

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독신을 

선언한 그가 이를 파기하고 수녀

원 출신 아내를 맞아 결혼하였지

만, 그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수월하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

다. 

단지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 결혼을 꺼려한 한 가지 이유

가 있었다. 자신을 없애려는 로마

교회에 의하여 언제라고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

다. 결혼 후 아내 될 여인과 자식에

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싶지 않았

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몄다는 것

은, 단순히 그의 아내를 본 후 매력

을 느껴서 작정을 한 것 이상의 이

유가 있다. 그는 중세교회가 지녔

던 독신, 가정,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 한 것

이다. 

루터와 신학적인 뜻을 같이하던 

동료 개혁자들 중에 그의 결혼을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와 뜻

을 달리하던 급진적 종교개혁자들

은 당연히 일삼아 그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주

위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에 굴하

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는 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에

덴동산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결혼제도를 없애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

어서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을 꾸

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

다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1523년에 기록된 루터의 고린도

전서 1장 7절 강해에 의하면, 그는 

독신보다 결혼이 더욱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결혼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상태

의 모습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가

정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이며 신

앙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

문이라고 해석하였다. 1530년에 

저술한 “결혼에 대한 일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루터는 결혼에 관

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다룰 바

가 아니며, 세속 정부의 관할 아래

에 두어야 하며, 나아가서 그리스

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준하여 

결혼, 이혼,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

의 관계 등을 세워갈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루터의 개혁의지로 성직자의 독

신 문제를 포함한 결혼에 관한 개

혁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 가장 두

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가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로 이

해한 것이었다. 이는 21세기 현대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반드시 관

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

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결혼은 가급적

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만일 결혼을 해도 부

부 사이는 자녀출산이란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적인 만

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부부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결혼은 

남녀가 만나 친밀하게 사랑하고 

연합하여 가정을 꾸려가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 중심에는 배우자를 

귀하게 섬기도록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루터가 강조한 

만민제사장설을 결혼에 비추어 해

석하자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혼생활을 위해 허락하신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다. 

루터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

정을 끊임없이 표시하였다. 종교개

혁을 주도하던 위치에서 가정 밖

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으

로 이해한 가정을 돌보는 일을 결

코 등한시 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

험하였지만, 가족 간의 따스한 사

랑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평

안과 위로로 인해 더욱 큰 힘을 얻

어 주어진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주도 후 루터는 결혼에 대한 근본적 생각 변화돼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가장 종교적 상태 모습

어거스틴의 영향 받은 성직자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가져

그레고리황제가 성직자독신 제정...교회 혼인성사 받아야 결혼인정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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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칼럼

하나님과 동행자가 성공한 인생-다윗 묵상(4)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로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1, 3, 6).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의 말

씀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묵묵히 따르다 보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대로 주위 환경

을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바꾸어 가신다. 아~ 하

늘을 들어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이 얼마나 소

중한지! 다윗은 범사에 주님 앞에 사느라 작은 인

간관계도 세심히 배려하다 수많은 각계각층의 친

구들이 생긴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해도 이웃을 

배려하는 삶은 스스로 복을 부른다. 먼 훗날에라도 

주님은 기억하시었다 알맞는 시기에 반드시 갚아주

시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저를 따르는 자에겐 너

무도 넉넉하고 정확하게 돌아오도록 하시고 자기

중심인 자에겐 칼같이 무섭다. 갚을 길이 없는 이

에게 베푸는 것이 100% 보장된 복 받는 투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주실지 몰라도 주님은 기

상천외의 방법으로 일석 여러 조의 방법으로 약속

을 지키신다.

인내의 시험의 기간이 때가 차매 헤브론에서 7년 

반 유다를 다스릴 때 사울 쪽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얼마나 힘에 벅찬 버거운 날들이었는가? 전심으

로 당신만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

실하심을 다윗의 일생이 말해준다. 오고 오는 모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에게 예외 없이 임할 불변의 

진리임을 선진들의 삶에 새겨 놓으셨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감 하나만은 또렷했다. 중심

에 심겨진 뚜렷한 사명감을 부여잡고 굳게 달려가

는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나 저들의 깨끗한 삶은 정

말로 멋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웅들은 나름대로 곧고 하

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고수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었다. 영웅이 따로 있던가? 중심에 심겨진 믿

음의 법을 그대로 삶속에 사는 자가 곧 그이다. 세

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이목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

시는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한 삶의 성

공자가 아니런가!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이 사울과는 정말로 판이하다. 사울은 백성의 비위

를 맞추고 자신의 자리구축에 온 신경이 다 있었으

나 다윗은 백성을 사랑한다.  

 heenlee55@hanmail.net

리더는 문제를 새롭게 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을

까? 소명을 갖고 직분을 맡은 리더에

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다. 어떤 리더

에게나 한계와 난관이 있기 마련이지

만 리더십이 성공과 형통의 크기를 결

정한다.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리더십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리더

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달려있는 것이

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두려움, 조급

함, 당황, 질투, 분노 등으로 문제 해결

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 리더의 자리에서 내

려와야 한다. 

모든 문제는 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인생길에서 만나

는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거리로 보일지 몰라도 훈련받은 리더

는 문제 속에서 해답을 볼 수 있는 눈

을 갖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

기 때문이다. 문제지에는 채점을 위한 

답안지가 있듯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해답은 존재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리더여, 살아가는 동안 생겨나는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대

처하라. 준비된 리더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리더의 손과 발과 성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리더는 문제

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다.

성공을 위한 3가지 질문에 답하라

실패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실

패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성

공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경제력이 풍

부하고, 좋은 인맥과 네트워크를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오해될 때가 많다. 최근 미국연구기관

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한 근대 

인물 39명 중 31명, 현대인물 43명 중 

32명이 하나같이 어렵고 가난한 환경

에서 성장했으며, 장애나 역경을 극복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

람의 80% 이상이 특별한 뒷받침 없이 

혼자서 어렵게 성공을 일궈낸 사람들

이다. 오늘도 비전 없이 예전모습 그대

로 현상유지나 하면서 살았는가? 오늘

도 체념과 원망 속에서 성실하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럭저럭 살았는

가? 현재의 당신이 리더로서 이런 안

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는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

휘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일 

없는 불량품이야!”라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

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패한

다는 생각이 정말로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패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성

공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

제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창조

되었다.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워 존귀

함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 자존심이 상

하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본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

다. 성공했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것은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부족

에서 오는 것이다. 왜곡된 성공에 대한 

이해가 성공을 성공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3가지 질

문에 답해야 한다. 

①“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것에 대

한 답이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성공

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의 목적을 

결정해주는 확실한 목표는 무엇이냐?”

는 것을 분명히 답해야 한다. 목적과 

목표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

이 있을 리가 없다. 인생은 그 목적과 

목표에 의미가 있고 또 반드시 그 의미

에 따르는 결론이 있는 것이다. 

②“성공의 방법이 옳으냐?”에 대한 

답이다. 목표는 동쪽에 두고 있으면서 

가기는 서쪽으로 간다면 어찌 성공할 

수 있는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한 길을 가야한다. 

③“삶의 매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느냐?”에 대한 답이다. 생각도 있고, 

뜻도 있지만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면 헛것이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 물을 

때에 “1등을 했느냐? 명문대 출신이

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느냐? 성실한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당신은 리더로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집

중했는가? 

이제 생각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

점이다. ‘성공할 수 없는 나’를 버리고 

창조된 본래의 모습인 ‘성공하는 나’를 

향해 리더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라. 과

거에 가졌던 모든 실패의 경험, 낡은 

사고방식,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버리

고, 성공을 향한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소유하라. 성공의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성공했어도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실패한 리더십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

한 여러 인물의 사례들이 신문 칼럼 등

을 장식하고, 서점에는 다양한 리더십

에 관한 책들이 홍수처럼 넘쳐난다. 사

회가 혼란스럽고 국제정세가 불안한 

이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은 

무엇인가? 

①용기와 자신감 있는 리더: 기득권

을 버리고 올바른 정도를 향해 모든 것

을 내던지는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설득과 

따름을 만들어 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리더의 출현을 기대한다. 

②존경받는 리더: 사회나 교회에서 

편 가르기를 할 때 사람들의 소리에 귀

를 기울이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위치

를 상실하지 않는 리더의 출현을 기대

한다. 이런 지도자는 언제나 존경을 받

게 되고 그 지도력은 강한 영향력을 지

속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권위보다 존

경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리더로서의 존중

과 존경을 받으려면 인격과 신앙, 말과 

행동에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

져야 한다. 

③원칙 중심의 리더: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도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상황

과 필요에 민감하고 자신이 손해가 되

더라도 스스로 부족한 쪽을 택하여 다

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의 출현을 기대한다. 그는 리더로

서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경건과 근신, 

능력과 사랑이 솟아나도록 열정을 쏟

아 붓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의

식과 행동에서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풍성한 열

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기술이

나 방법, 훈련보다 삶의 목적, 소명의

식에 불타서 자기 스스로를 믿음 안에

서 인격적으로 단련해 나가야 한다.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성공보다 사

람들을 얻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집중된 초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야 한다. 리

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을 성사시

켰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리

더십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이 넘치는 리더가 되라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리더

의 목표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는 조직구성원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동기부여를 통해 그들을 

움직여 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리더십

이 과제중심(task oriented)인지? 대인

관계중심(person oriented)인지? 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리더십에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제중심이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

면 리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

에 때로는 대인관계 중심이 된다. 리더

는 생각하고 앞서가며 그것을 행동으

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리더

를 따르지 않는다면 리더가 아무리 앞

서가도 소용없다.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Charles Haddon Spurgeon, 1834-

1892)은 영적 리더가 되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스펄전에게 흔들리

지 않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의 삶과 사역은 항상 주님이 주신 자신

감으로 충만했다. 스펄전은 자신의 경

험을 돌이켜 보며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스펄전의 믿음은 그에게 사역을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했

다. 워터비치(Waterbeach)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무렵, 스펄전은 이렇

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

에 계시는 여호와 이레이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자신감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에서 비롯되었다. 스펄전과 같은 강한 

자신감이 지도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소

망한다. 리더여, 일어나 꿈을 펼쳐라. 
sondongwon@gmail.com

리더는 조직의 목표 확실히 알고, 성공보다 사람 얻는 것에 집중 

“리더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돼야” 스펄전

리더십 코멘터리 (46)

리더여, 일어나 꿈을 펼쳐라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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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년 전에 멕시코 어느 산골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 필자는 그때 일어났던 한 가

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멕시코 

형제 한분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

었는데 바리깡이 더 이상 움직이

지를 않았다. 정기적으로 기름을 

쳐주고 손질을 보아 놓았어야 했

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은 그 형제분의 머리를 쥐어뜯어 

가면서 바리깡을 빼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 형제분은 결국 머

리를 쥐어뜯기는 고문(?)으로 인하

여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정말 미

안하고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몰

랐다. 기계 상태는 점검하지 않고 

단순히 머리를 깎아주겠다는 열심

만 앞세웠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열심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아름

답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오래전 필자를 지도해주셨던 목사

님께서 항상 들려 주셨던 말씀이 

있다. “목회는 열심히 해야돼, 최선

을 다하여 해야돼” 필자도 그분 말

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열심과 

최선은 필자가 지금까지 목회 사

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

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런데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

이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래전부터 가까이 알고 지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

떤 권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1년 정

도 지난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이

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열심이 있으세요. 열심이 

있으셔서 교회가 금방 부흥 성장

할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차에 목

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

었다. 나중에 간접적으로 그 목사

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

의 고백 내용은 자신의 열심이 오

히려 목회 사역에 독이 되었다는 

것이다. 

열심의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

들이 정말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

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다. 

만약 당신이 그게 그거지 혹은 다 

주의 열심 아닌가라는 밋밋한 생

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저희가 하

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

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열심

은 있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열심 때문에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때 지

식은 성경의 진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식을 말한다.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오히

려 복음 지식을 소홀히 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

면 된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

각이 결국 열심 자체를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일

이다. 자신의 열심을 의존하는 마

음이 복음 지식을 쉽게 간과해 버

리게 된 것이다.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

로 들어가려던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격하게 화를 내셨다. 이 장면을 보

고 있던 제자들에게 떠올려졌던 

주의 말씀이 있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

라...”(요2:17). 유대인들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주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는 아픈 결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은 그들의 열심에 핵심

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

월절 절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해낸 

“어린양의 피”였다. 그 어린양의 

피의 실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

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유대

인들은 어린양의 피를 기리는 유

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어

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리

고 또한 어린양의 피를 기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실체(완성)이신 그

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빠뜨린 채 

유월절 절기 자체에 대한 열심만

으로 행했던 것이 결국 주의 이름

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되

었던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의 진지한 

열심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신뢰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진지

한 열심이 결코 아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진지한 열심을 신뢰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진지한 열심을 신

뢰하게 되면 언제나 진지한 열심

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렇게 되

면 진지한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

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진지한 열심을 배격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

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지한 열심

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진지한 열심이 당신이 신뢰해

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당신

이 신뢰해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 지식이다. 그 복음 

지식은 당신의 진지한 열심 이전

에 “자신을 죽이라”는 요청을 먼저 

한다. 자신을 죽이라는 복음의 요

청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진다. 

왜 그런지 아는가? 열매를 맺는 결

정적 근거는 사람의 열심(필수적

이긴 하지만)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를 맺느니라”(요12:24).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열매를 드

러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이다.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

가에 날마다 죽이는 작업을 가볍

게 한 채로 진지한 열심에 쏟아 붓

는 경향을 경계하라.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죽이는 작업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할 부분

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초점을 맞추고 쏟아 부어야할 에

너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

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다. 이

것이 주를 따라가는 삶의 전부라

고 생각하고 매어 달려야한다. 그

곳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진지

한 열심을 품을 때 그 열심은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린다.  

기독교는 눈에 보기 좋은 미덕을 

핵심으로 전하지 않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식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

른 관계에서 나오는 진지한 열심

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신다. 당신 자신의 진지함에서 

시작되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성

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에 매어 달리므로 당신의 자아가 

죽어지는데서 나오는 거룩한 열심

을 갈망하라. 그 열심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심이다. 

목회서신 

열  심 여승훈 목사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최한 제 14회 휠체어사

랑이야기 콘서트가 16일 오후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

사)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 사회로 시작된 콘서

트는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SDM이사장)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 배주은 자매, 경

기여고동문합창단(지휘 이은정), 

남가주농아교회 수화찬양팀(지휘 

권효순), SDM찬양팀(지휘 김명숙 

전도사), 유엔젤보이스 남성중창팀

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

다. 

이날 콘서트는 모든 출연진들이 

연합합창으로 ‘샬롬! 샬롬!’을 부른 

후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제 3회 소망포럼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15

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

지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죽음을 맞아 후회

가 없을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지 않다”며 “이번 포럼에

서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

게 죽음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인지 의학적, 사회 심리학적 관점

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소망포럼 

개최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당하

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의 

해답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상속 변호사 사회로 시작

된 포럼은 소망소사이어티 소개영

상, 테너 김성봉 씨의 특송,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소망포럼은 빈센트 니

구옌 박사(Director of Paliative 

Care, Hoag Hospital)가 ‘심각한 질

병환자에게 주는 호스피스 케어의 

선물’, 류 모니카 박사(종양방사선

학 전문의)가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 박영심 간호사(시에라 병

원 CEO)가 ‘생명연장’, 유분자 이사

장이 ‘삶의 마지막 숙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

다.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미켈란젤로가 유명세를 타자 그

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함부로 

대했다고 한다. 

그가 77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이

탈리아 사람이 “조각가 미켈란젤로 

앞”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수

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

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도록 했다. “‘

조각가 미켈란젤로 앞’이라고 편지

를 보내지 말라고 전하시오. 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로 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공방을 경영하

고 있는 화가나 조가가인 적은 한 

번도 없었소. 내가 교황들에게 봉

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강

압에 의한 것이었소.”

그는 만년에 브라만테가 미완성

으로 남겨 놓은 베드로 성당의 둥

근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맡았다. 

이 거창한 작업에 대한 공사비를 

받지 않았다. 세계의 총 본산인 대 

성당을 위한 일을 세속적인 이윤으

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연옥에서 구원받도

록 속죄 권을 요구하였다. 

돔은 직경이 42m로 판테온보다 

1.3m가 작지만 높이는 무려 

132.5m나 된다. 주변 길이가 71m

나 되는 네 개의 각주에 의해 떠 받

쳐지고 있다. 이것은 건축학적으로

도 아주 놀라운 일이다.

사람의 길은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는 조각가의 길을 가기 원했으나 

화가의 길을 가야 했고 또한 건축

가의 길까지, 더 나아가 시인의 자

리까지 섭렵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

적을 남겼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단한 재능을 허락하셨다

는 의미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일생을 밀려다녔지

만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은 공

간과 시대를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천재

라는 은사, 그 은사야말로 하나님

께 봉사하고 인류를 섬기라고 주시

는 재능이지 싶다. 인생은 결국 재

능이 있는 자나 없는 자가 하나님

께로 돌아가는데 그 분께 보고드릴 

게 많은 사람이 잘 산 인생이 아닐

까 싶다. 

그는 장수하여 89세에 세상을 떠

났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아쉽다, 이제야 조

각의 기본을 알 것 같은데....” 어느 

은퇴하는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

다. “이제야 성경이 보이는 데...” 라

고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이

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

는가?
chiesadiroma@daum.net

제 16회 미션스쿨동문합창제가 

미션스쿨동문합창단연합회가 주최

하고 남가주경신코랄의 주관으로 

15일 오후 7시 벨에어장로교회에

서 열렸다. 

심재문 경신코랄 단장은 축사에

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해 기독교 정

신에 바탕을 둔 교육기관을 설립해 

나라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 

우리조국발전과 도덕적 기준을 세

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모

국을 떠난 이곳 LA에서 8개 학교 

동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

는 음악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 자리

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

원한다”고 말했다. 

원영호 목사(KPC회장/새장로교

회 담임) 개회기도로 시작된 동문

합창제는 정신여고(지휘 한효정), 

숭실고(지휘 이영두), 이화여고(지

휘 석재희), 배재고(지휘 유희철), 

숭의여고(지휘 이영두), 대광고(지

휘 강민석), 금란여고(지휘 김재신), 

경신고(지휘 장진영)가 출연해 아

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합창제는 참석자 모두가 헨

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를 함께 

부른 뒤 마크 홍 목사(PCUSA 남가

주&하와이 대회 서기)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3회 소망포럼 성황

제 16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

제 14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제

정신 등 8개교 합창단 참여

샬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14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모든 출연

자들이 박모세 목사의 지휘에 맞춰 노래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3회 소망포럼에서 유분자 이사장이 강의하고 있다

제16회 미션스쿨 동문합창제에서 참석자들이 다함께 찬양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

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젓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젖

을 찾는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다.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말

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영적 양

식에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다. 영적 

양식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

려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짧게 

했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갈급

함을 느끼고 있다. 교회들이 염소를 

위해서 양의 배를 곯게 만든 셈이

다.

갤럽의 설문 결과가 말해주는 것

은 우리가 틀렸고,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담긴 설교를 원한다

는 것이다. 설문 결과를 확인하면서 

필자는 기뻤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

뻤다. 목회자와 교회가 성경을 가미

한 설교를 하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에, 성경 말씀

을 설교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살펴보고, 교회에 매주 모이는 목적

을 충분히 알고, 오늘부터 바로 성

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결국 갤럽이나 바나

(Barna), 또는 누군가는 새로운 결

과를 보여줄 새로운 조사를 제시할 

것이고, 단순히 시류에 편승하는 사

람들은 이런 새로운 방침으로 방향

을 바꿀 것이다. 뿌리 깊은 실용주

의는 다음 큰 틀로 방향을 틀 것이

다. 그러나 성경에서 확신을 찾고 

말씀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비록 성경에 

기초한 설교가 바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이러한 설교

를 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두리하나 2017 미국문화 체험활

동’차 뉴욕을 방문한 탈북 청소년들

이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만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리하나공동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

윤선 목사)가 초청했으며, 어린양교

회는 탈북 청소년 22명의 한국왕복 

비행기 표와 미국내 숙식과 교통편 

제공 등 10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했다. 

두리하나 대표 천기원 목사는 두

리하나 사역과 ‘두리하나 공동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탈북청

소년들은 “You raise me up”, “Oh 

happy day”,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을 불렀다.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탈북 청소년들 중 일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 사진촬영을 하지 못

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은 절대 북한에 안가지만, 통일

이 되고 환경이 나아진다면 고향인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어린양교회 은퇴 후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김

수태 목사는 “이번 프로젝트 진행

에 대해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에 유

학 와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공부하며 도전을 받고 통일

한국의 능력 있는 절대적인 일꾼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탈북 청소년들은 ‘두리하나 공동

체’ 소속으로 서울 방배동 ‘두리하

나교회’와 ‘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 

80여명이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윤선 목사는 “지난해에는 뉴욕

어린양교회 청소년들이 한국에 나

가 두리하나 청소년들과 캠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서 민족적 정체성이 생겼다”고 말

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미국 방문 첫 주

일 어린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

데, 박 목사는 “천사들이 우리교회

를 방문한 것처럼 마음이 기뻤다”

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미국일정

을 잘 마치고 앞으로 민족을 주도하

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다”고 축복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7월 8일부터 26

일까지 3주간 뉴욕과 워싱톤DC에

서 관광뿐만 아니라 한인으로 정치, 

문화, 경제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을 만나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진

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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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2017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7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

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

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

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

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1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2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5일(화)부터 7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세미나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세미나가 라흥채 목사를 강사로 7월 27일(

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점심을 

제공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문의: (718)279-1414, (917)588-2934

강영식 찬양 콘서트
강영식 찬양 콘서트가 8월 4일(금) 오후 8시30분 뉴욕어린양교회(담

임 박윤선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899-8309

“현대 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 설교클리닉”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대표 김영호 목사)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인 “현대 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 설교클리

닉”이 8월 3일(목, 뉴저지벧엘교회)과 7일(월, 필라 새한장로교회), 8일(

화, 뉴욕그레잇넥교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남중 박사(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 참가비는 65달러로 교재와 

중식이 제공된다. 7월 27일까지 등록하면 50달러.

▲문의: (718)213-8645

제 25기 뉴욕실버선교학교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주최하는 제 25기 뉴욕실버선교

학교가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식사, 강의 8-10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 등록비는 100달러. 강의를 마치고 단기선교는 11월 6일-11일 과

테말라로 간다.

▲문의: (718)279-2757

다민족 선교대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주최하는 다민족 선

교대회가 9월 10일(주) 오후 6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917)841-7552

‘두리하나 2017 미국문화 체험활동’차 뉴욕을 방문한 탈북청소년들이 합창하고 있다. 

뉴욕어린양교회, 탈북청소년 22명 전액 지원
‘두리하나 2017 미국문화 체험활동’ 뉴욕서 기자회견

퀸즈병원에서 이노비가 공연하고 있다.

뉴욕 챔버 콰이어 칸타빌레(NY 

Chamber Choir Cantabile)가 정기

연주회를 통해 뉴욕교협 이민자보

호교회 사역을 후원했다.

7월 16일 오후 6시30분 후러싱

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 제 2회 연주회 도중에는  이

민자보호교회 테스크포스 위원장 

조원태 목사가 이민자보호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칸타빌레 제2회 연주회는 "믿음

으로 여정"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여정’, ‘간구하는 여정’, ‘확신의 여

정’ 3부로 나눠 진행됐다. 

지휘자 최현옥 사모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

이 각자의 짐을 지고 여행하는 나

그네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품안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쉬라하신다. 아픔도 슬픔

도 없는 그곳에 오라고 청해주신

다. 그곳은 빛나는 곳이며, 모든 보

화가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죄 많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집이 아니며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그 천국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다. 그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믿음

의 여행이며, 확신의 여정이다”고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여행은 “은혜의 여정”으로 

비교적 전통적인 성가들로 이뤄져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여정이다.

둘째 여행은 모두 흑인 영가들로 

구성돼 구원하실 그 날에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달라는 소원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가를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셋째 여정은 여행의 종착점이자 

완성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

해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된 우리의 간증은 기쁨의 찬송이 

막바지에 이른다.

뉴욕 챔버 콰이어 칸타빌레는 지

난 2015년 5월 창단했으며 2016년 

6월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칸타빌레는 먼저 단원들이 아름

다운 음악을 통해 목소리와 마음이 

하나 되고 그 힘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 기쁨과 위로의 메

시지를 전하기 위해, 즉 음악성과 

더불어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고 있

다. 고전에서 현대까지 성가, 합창

곡, 가곡 등을 시대별 연주기법에 

맞춰 합창하는 전문성 있는 합창음

악을 지향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뉴욕

방주교회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단

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지휘

자 최현옥 사모(917-579-7478), 

총무 안대휘(516-265-5647)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위해
뉴욕챔버콰이어 칸타빌레 제2회 정기연주회 

이민자보호교회 후원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가진 칸타빌레 단원들.

문화 복지 비영리기관 이노비

(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욱)가 7월 14일 오후 1시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병원을 찾아

가 입원/내원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음악 공연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1부 공연이 있는 로비로 내

려오지 못하는 중환자들을 위해 병

실의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만을 위

한 특별한 공연을 해 큰 감동을 주

었다.

퀸즈병원의 한 간호사는 "좀처럼 

환자들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는

데 오늘 이노비 콘서트 후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

했다. 행복을 전해줘서 고맙다" 라

고 전했다.

이노비는 이병원 로비에 마련된 

공간에서 100여명의 환자와 가족

을 위한 콘서트를 마친 후, 5층 입

원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돌며 연주

했다. 

이번 공연은 퀸즈병원에서의 두 

번째 콘서트로 지난 5월의 콘서트

가 좋은 반응을 얻어 병원 측의 요

청으로 다시 이뤄지게 됐다.  

후원/공연 문의는 (212)239-

4438이나 이메일(enobinc@gmail.

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이노비, 퀸즈병원 병실 방문 콘서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소식지 “아가페”가 7월 지령 400호

를 발간했다(사진). 평소와 달리 총 

131페이지, 칼러판으로 장식했다.

1975년 2월 당시 개척교회였던 

퀸즈장로교회가 월간지로 시작한 

아가페는 42년을 지나오면서 제호 

로고도 한글(정문철 목사 붓글씨)

에서 영어로 바뀌었다. 동 교회의 

새 패러다임 다민족 선교에 발맞춘 

것으로 내용도 영어와 중국어, 러

시아가 삽입돼 있다.

김성국 담임목사의 “끝까지 간

다” 축사를 시작으로 장영춘 원로

목사 인터뷰, 해외선교 안내, 단기

선교 현장 취재, 교역자실 탐방, 김

명자 사모 인터뷰가 실렸다.

또 새성전 건축위원회 좌담회와 

선교바자, 친선골프대회와 찬양대

장 김수산 장로 인터뷰도 게재했

다.

중국예배부와 러시아권 예배부, 

청년부 특집, 교회학교, 선교회, 하

랑예찬 등을 실었으며 아가페 백일

장은 각 부문마다 수상자와 작품을 

게재했다. 

이외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식과 전도폭발 54기 수료 상황

도 게재했다. 

김성국 목사는 역대 아가페 위원

들에게 감사한다며. “은혜를 기록

하라, 소통을 도우라, 비전을 제시

하라” 등 3가지로 향후 아가페의 

편집방향을 제시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소식지“아가페”400호 발간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박성규 목사) 개정헌법 세미나가 

11일 오전 10시 주향교회(담임 김

신 목사)에서 KPCA 헌법규례위원

회 주최로 열렸다.

박성규 총회장은 “지난 5월 9일 

멕시코 캔쿤에서 열린 제 42회 

KPCA 총회에서 노회수의를 통과

한 총회개정헌법이 선포됐다. 그러

나 항존직 당회원 임기문제에 대해 

전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기에 연

말까지 임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러한 개정헌법의 중요한 부분을 다

시 재정리하고 컨폼하기 위해 총회

헌법규례위원회에서 헌법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헌법개정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KPCA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강의했으며, 헌법개정

위원 박형주 장로(아브라함링컨 대

학교 총장)이 ‘권징에 대한 이해’라

는 주제로 강의했다. 

KPCA 측은 미국 동부지역과 캐

나다에서도 헌법세미나를 가질 예

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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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사

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후원 방법은 △물품(책가방/

학용품)과 △후원금(50달러)으로 동참할 수 있다. 수표 보낼 곳은 한

인가정상담소(3727 W.6th St. #320, LA, CA 90020)이며, 신용카드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www.kfamla.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213)235-4868 jalee@kfamla.org 이재인 매니저 

IKEN 한국어온라인학교(KECOS) 2017-2018 학생 모집
세계한국교육자총연합회(IKEN: 공동회장: 김성순, 박엘렌)은 

2017-2018년 신학기를 맞이해 KECOS 한국어온라인 학교를 시작한

다. 한국어온라인코스 2017 가을학기는 8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며 2018 봄학기는 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온라인한국어코

스 등록은 www.ikeneducate.org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PayPal로 등록비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하면 배치고사를 통해 레벨

(Level)을 정한 뒤 8월 15일부터 코스를 시작할 수 있다. 등록금은 한 

학기당 300달러.  

▲문의: (909)973-0449 김성순

도은미 목사 초청 건강한 가정 말씀집회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도은미 목사 초청 건강한 가정 

말씀집회를 22일(토)에 개최한다. 일정은 오전 6시20분 버질중학교 

오디토리움, 저녁 7시 라파에트 교회 사무실 5층 소망교회.

▲문의: (323)788-2263정현기 목사, (213)220-2245인치훈 장로 

또감사선교교회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집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박종호 성가사 초청 특별집회

를 ‘초심’이라는 주제로 28일(금) 저녁 7시30분 개최한다.

▲문의: (323)225-9191

OC제일장로교회 부흥집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부흥집회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9)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금)부터 25일(주)

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1일(금) 저녁 7시30분, 24일(토) 오전 6시, 저

녁 7시30분, 25일(주일) 오전 8시30분, 10시30분 오후 12시30분.

▲문의: (714)891-2029

통일 포럼 토크쇼 및 통곡 기도회
그날까지 선교연합은 통일 포럼 토크쇼 및 통곡기도회를 21일(금)

과 23일(주일)에 개최한다. 일정은 21일(금) 오후 7시 30분(나성순복

음교회), 23일(주) 오후 5시(나침반교회)이며 강사는 임창호 교수(고

신대), 강철호 목사(새터교회 담임)이다.

▲문의: (949)297-3788 

기쁜우리교회 여름말씀잔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여름말씀잔치가 ‘능력 있는 그리

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 2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30일(주일)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오후6시이며 강사는 조정민 목사(CGN TV 사장, 온

누리교회 부목사). 이번 집회에는 크로스오버 가수 임지은 자매가 특

별출연한다.

▲문의: (818)662-0400

KPCA 개정헌법 세미나에서 박형주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항존직 당회원 임기문제는 연말까지 유예
해외한인장로회 개정헌법 세미나

동양선교교회(OMC) 김지훈 6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16일 오후 4시

에 거행됐다. 

김지훈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는 지난 47년 동안 동양선교교회

를 통해 큰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동양선교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예

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전하며 예수

님의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함

으로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보여주

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 존재했던 막힌 담을 예수그리스

도로 몸으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동양선교교회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장을 열고 계신다. 

동양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

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

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

님의 이름을 영영이 이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솔로몬의 성전의 약속

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신다. 교

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

부 예배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학교 총장)가 ‘인정받는 일꾼’(딤후

2: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순신 장로(청빙위원장)가 취임

목사 소개를 했다. 

2부 취임예식은 남종성 목사(LA

디사이플교회/WEMA총회장) 사회

로 박영진 목사(임시당회장)가 치

리권 부여 및 공포, 취임패를 증정

했으며 남종성 목사가 축하패를 전

달했다. 이어 김지훈 목사가 취임

사를 했으며, 제프라콴 박사(클레

어몬트 신학교 총장)와 박성규 목

사(주님세운교회/KPCA총회장)가 

격려사를, 오대식 목사(높은뜻정의

교회)와 이경식 목사(클레어몬트

신학교 실천신학교수)가 축사하고 

소프라노 최정원 자매가 축가를 불

렀다. 

이날 취임식은 이상명 목사(미주

장신대학교 총장) 축도로 마쳤다. 

김지훈 동양선교교회 6대 담임

목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심

리학과(BA), 고려대학교대학원 문

화사회심리학과(MA), 장로회신학

대학교(M.Div), 리프신학교(MA)를 

졸업했으며,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교에서 박사과정(Ph.D)을 밟

고 있다. 주요사역경력으로는 영세

교회 교육전도사, 높은뜻정의교회 

교육전도사 및 전임전도사, 예장통

합 평북노회에서 목사안수, 높은뜻

정의교회 부목사, 킹스웨이교회 협

동목사,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를 역

임했다.
<박준호 기자>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

사)가 주최한 ‘친구초청’ 간증집회

가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14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됐다. 

최경욱 목사의 소개를 받고 강단

에 오른 조혜련 집사는 자신의 지

난 삶을 풀어갔으며 하나님과 상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과

정들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다. 

조혜련 집사는 선배 개그우먼 이

성미 집사의 기도로 교회에 출석하

게 됐지만 세상에서 전해들은 교회

의 부정적인 모습들과 출석한 교회

에서 등록을 강요하는 듯 한 분위

기가 부담이 돼 출석을 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이혼 후 1년반쯤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며 남편이 출

석하고 있던 수서교회 방문요청, 

그리고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고 지

켜봐주며 신앙생활을 이끌어준 것,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금송아지 

사건 설교가 당시 한번만 교회 나

가보겠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다

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조 집사는 “성경말씀에 ‘너는 내 

자녀’라는 말이 큰 힘이 됐고 가장 

큰 백이 됐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을 알고 싶었다”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게 됐

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성경

을 안  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지

인들과 하루 성경 5장씩 읽는 캠페

인을 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루 5장을 읽되 한 장은 음성으로 

녹음해 카톡방에 올려 공유해 나갔

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동양선교교회 6대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설교 축사 격려사 등 순서

맡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6대 담임목사 취임식

강사에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하나님 뜻만 구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또감사선교교회‘친구초청’간증집회

2017 또감사선교교회 여름성경

학교(VBS)가 “Make a Fun 

factory”라는 주제로 6월 9-11일 3

일 동안 개최됐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타민족과 

지역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 힘쓰

고 있는 또감사선교교회는  특별히 

2017년 VBS 홍보를 히스패닉 복

음방송인 Ministerio El Poder Del 

Evangelio를 통해 시작했고 실제

로 참석한 아이들 중 절반이상이 

히스패닉 그룹으로 이뤄졌다.

올해 Play-Well TEKnologies 엔

지니어링팀과 함께 레고 캠프를 열

어 지역커뮤니티의 아이들에게 의

미 있는 VBS가 되도록 한 여름전

도프로그램이었다. 

THMC CM은 앞으로도 계속해

서 타민족 커뮤니티 아이들에게 유

니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일들

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매주일 

저녁 히스패닉 아이들이 드리는 예

배에도 꼭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매주일 히스패닉 아이들이 드리

는 예배는 주일저녁 5시 30분 M.

Oscar Ovidio Rivera 목사가 섬기

는 La voz del Tabernáculo's와 함

께 진행 중이다(1440 N. Spring 

Street, LA,CA 90012) 히스패닉 어

린이 예배에 관해 더 알기 원하면 

P. Kimberly Kim(626-233-4538)

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또감사선교교회>

2017 또감사선교교회 VBS 가 히스패닉 그룹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또감사선교교회에서 열린 친구초청 간증집회에서 강사로 초대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한후 청중들과 찬양하고 있다

또감사선교교회 2017 VBS 참가학생 절반 히스패닉

“Make a Fun factory”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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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에 맞서 바른 성문화를 제시

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

다. 1만여명의 참석자들은 장대비

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행

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동성

애와 동성혼의 실체를 알렸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영국대사관 입구까지 

230m 구간에서 국민대회를 개최

했다. 1부 예배에서 최낙중 서울 

해오름교회 목사는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매독 등 성병에 쉽게 노출

돼 있어 평균수명이 짧다”면서 “자

연의 섭리를 거슬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장려

하고 부추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그 전에 동성애라

는 성중독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

자”고 외쳤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장도 “소수자는 정의를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일부 국

회의원들은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유독 동성애자들의 불법과 윤리·

도덕 파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총회장은 “동성애

라는 죄는 밉지만 동성애자를 미

워해선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으로 저들을 품자”고 강조했다. 

2부 국민대회는 청년응원 문화

연대 리우의 공연과 길원평 바른

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 조영

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

사,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 

탈동성애자 박진권씨 등의 강연으

로 진행됐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은 대회

사에서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퀴어축제에 반

대한다”면서 “서울광장을 국제퀴

어축제장으로 굳히려는 시도에 단

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

석자들은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축제를 열도록 허락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구

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서

울경찰청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까지 행진하며 동성애가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고 주장했

다. 특히 무지개 현수막이 걸린 미

대사관 앞에선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존

중하라”고 외쳤다. 

이정숙(45·여)씨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 두 딸

과 함께 행진에 참석했다”고 말했

다. 장준택 수원명성교회 부목사

도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의 인

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에

이즈 등 성병감염과 결혼제도 파

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시

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리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는 “전 세계 240여개국 중 동성혼

을 합법화한 나라는 20여개국밖에 

되지 않으며, 110개국은 오히려 불

법으로 처벌까지 한다”면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의 잘못된 

성문화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합신은 이날 ‘성별은 선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만 있을 뿐입니다’ 등의 플래카드

를 내걸었다. 준비위는 올해 처음 

행사장 주변에 25개 전시 부스를 

설치했다.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

회 감독회장과 소강석 한국교회동

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은 현장

에 참석해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단 연루 세력과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건전한 연합기구를 출범

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물밑 작업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장 선거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

회장 신상범 목사)는 이날 실행위

원회를 열어 건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교단장들도 

모임을 갖고 한기총과 한국교회연

합(한교연)을 아우르는 한국교회 

연합기구 출범안을 발표할 계획이

다.  

곽종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

행은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 따

라 지덕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면서 

“임시총회가 불법·금권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법원에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기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총회회

관에서 개최한 실행위에서 한기총 

정상화와 한기총 및 한교연 통합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성원 기성 부총회장은 “일부 군소

교단과 이단 연루 세력이 한기총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대표회

장이 선출되도록 돕겠다”면서 “한

기총과 한교연이 잘 통합될 수 있

도록 교단이 중심적 역할을 하겠

다”고 약속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3일 서

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출범을 확정한

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예

장) 대신 총회장은 “이성희(예장통

합) 김선규(예장합동) 총회장, 전명

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영훈(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

의도순복음) 유관재(기독교한국침

례회) 총회장 등 주요 교단장들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확고

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 교

단장이 대표하는 교단 소속 교회가 

한국교회의 95%에 달한다”고 귀띔

했다.  

이어 “주요 교단장들은 한국교회 

연합을 향한 대의에 한기총과 한교

연이 함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연합기구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

영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

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와 갈등을 

빚어온 김영우(총신대 총장) 목사

에 대한 노회의 권징이 총회 13대 

총무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예장합동 충청노회(노회장 허기

성 목사)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김 

목사에 대한 공직 정지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이 2014년 제99회 총회와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두 차례 

‘김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 정지를 

위한 권징절차 이행의 건’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목사는 총신대와 관련,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해온 점이 문제가 됐다. 

충청노회는 그러나 목사직은 정

지하지 않고 공직만 정지시켜 총회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는 김 목사

에 대한 권징을 진행하지 않으면 ‘

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시킬 

것’이라고 통고한 상태다. 충청노회

의 이번 권징이 총회 결의 불이행

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노회원들의 

공직이 정지돼 총무 선거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충청노회에선 

정진모(한산제일교회) 목사가 차기 

총무 후보로 출마했다. 

총무 선거에는 정 목사 외에 노

경수(광주왕성교회) 김정식(군산 

안디옥교회) 이석원(제천성도교회) 

최우식(목포예손교회) 김영남(인천

새소망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

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0일 6명

의 입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전원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했지만 5명만 

총무 후보로 확정하고 정 목사에 

대해선 보류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12일 “충청노회

가 김 목사에 대해 ‘공직 정지’만 결

의한 것은 온전한 처리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음 달 8일 총회 임

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긴급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의 한 임원은 그러나 “최근 

임원회에서 충청노회가 완벽하게 

권징하지 않으면 정 목사를 후보에

서 제외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재

론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목사도 ‘공직 정직’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

사립학교법을 핑계로 총장직을 유

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매사에 의욕이 안 생깁니다. 하

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사라졌어

요.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도 신천지 사람들이 

위협하는 악몽을 꾸곤 합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

지)에서 회심한 청년들이 토로하는 

괴로움이다. 이들 청년은 신천지에

서 탈출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

지만 회복되지 못한 채 무기력증과 

우울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근처 카페에

서 지난 13일 만난 대학생 최유정(

가명·23·여)씨는 “낯선 사람과 금

방 친해지고 부지런한 성격이었기

에 신천지에서 전도조장까지 맡았

다”며 “한때 신천지를 가족처럼 여

겼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내 모

든 꿈을 바쳤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천지에서 회심한 지 1년 5개월 

됐다. 

최씨가 신천지를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6월이었다. 대학생 영화동

아리에서 캐릭터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왔다. 그는 

“영화와 관계없는 인간관계나 학교

공부에 대해 자세히 물었지만 의심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이후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

을 소개받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그게 신천지 교리 공부라는 건 수

개월 뒤에 알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카페에

서 지난 9일 만난 김가희(가명·24·

여)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신천

지에 들어갔다. 그는 “2014년 6월 

대학로에서 한 여대생이 뮤지컬 캐

릭터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달

라며 접근했다”고 했다. 김씨는 당

시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

고 가족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그는 “고민 얘기를 하다가 상

담을 잘한다는 사람을 소개 받았는

데 성경공부하자는 얘기를 꺼냈다. 

신천지의 전도방식이란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청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신천지 포

교에 썼다. 최씨는 매일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전도조

장을 맡아 새벽 5시에 일어나 신천

지 교회에 나갔고 이튿날 오전 2시

에야 귀가했다. 식비를 받은 적은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했다. 

그는 “하루 종일 삼각김밥 하나만 

먹은 적도 있었다”며 “신천지에 있

을 동안 몸무게가 8㎏이나 빠졌다”

고 말했다. 

김씨 역시 “신천지에선 교주 이

만희가 신발을 한 번도 갈아 신지 

않아서 밑바닥이 다 닳았다는 얘기

를 하면서 청년들 고생시키는 걸 당

연하게 여겼다”고 전했다. 

최씨와 김씨는 2015년 말쯤 회심

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신천지에

서 회심한 사람의 글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고 의심을 품었다. 부모님

께 이단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

다. 그는 “상담을 받으며 다른 이단

들과 신천지의 교리가 비슷하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최씨 역시 

“신천지가 개역한글판 성경만 보게 

하고 다른 번역본을 일절 읽지 못

하게 한 이유를 2015년 10월 이단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다”며 “신천

지는 개역한글판 특유의 성경구절 

단어를 끼워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이들 청년의 신앙에 끼

친 해악은 너무나 컸다. 최씨는 “신

천지가 진짜라 믿으며 모든 힘을 

쏟았다”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해보고 싶어도 또 속을까 두려운 

마음부터 생긴다”고 했다. 김씨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요즘은 신앙이 

거의 사라졌다. 그는 “교회에서 기

도제목을 물어도 피상적으로만 답

하게 된다.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최근 부모님의 설

득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원래 다니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해 

다른 교회로 옮겼다. 최씨는 이전 

교회에서 그가 돌아오는 걸 거부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김씨 역시 

신천지에서 회심한 걸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기존 교회

에서 편견을 갖고 다른 세상 사람

처럼 볼까 무섭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교회가 이들을 

밀어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이단대책위원

장 진용식(안산상록교회) 목사는 “

교회들은 신천지에서 돌아온 청년

이 이단상담을 통해 다시 성경공부

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따뜻하게 대

해줘야 한다”며 “소속감을 잃어버

린 청년들을 교회가 잘 품어야 영

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7종교개혁

500주년성령대회(

대회장 소강석 목

사) 주최,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

회(대표회장 이수

형 목사) 주관으로 

2017종교개혁500

주년 서울성령대회

를 7월 12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순

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 대성전에서 개최했

다. 

설교는 이수형 목사가 맡아 열왕

기상 18장 42-46절 말씀을 중심으

로 ‘마음으로 받은 응답 눈으로 보

기까지’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

다. 

이수형 목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엘리야처럼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

셨다”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손바

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

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큰 확

신을 가지고 간구할 때 문제의 응

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고 강

조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는 지난 3월부터 포항, 춘천, 일산, 

용인, 안양, 충주. 대구. 서울에서 ‘

우리는 한국교회 인테그리티-정

직, 청렴, 고결을 실천합니다’라는 

주제로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10월 8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성회 ‘2017종교개혁

500주년성령대회’를 올림픽홀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기사제공: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많은 사람들이 노래제목을 보고 오타(誤打)인 줄 

알았다. CCM 그룹 CPR이 지난달 30일 발매한 곡 ‘

오진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2일 정오 기준 벅

스뮤직과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의 CCM 

부문 1위에 랭크돼 있다. 한때 멜론 차트에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

다. 비기독교인들이 다수인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도 거론되고 있다. 제목과 가사 때문이다.  

가사의 일부다. ‘예수는 오지신 분 오지구요. 예수

는 진리신 분 진리구요. 그의 능력친 만렙. 한계가 없

으신 클라스. ㅇㅈ 범사에 그를 인정해주는 나의 모

든 것 나의 최애되신 주님.’

오지다는 표준어 ‘오달지다’의 다른 표현으로 ‘허

술한 데가 없이 야무지고 알차다’를 뜻한다. 만렙은 

컴퓨터게임 용어다. 가장 높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ㅇㅈ은 인정(認定)을, 최애는 ‘가장 좋아하는’을, 클

라스는 수준을 뜻한다. 모두 청소년들이 일상 대화와 

인터넷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오지다’의 경

우 인터넷개인방송의 한 게임전문 BJ가 상대방을 조

롱하는 표현으로 오용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보편적이지 않은 가사여서 창의적이고 신선하다

는 의견이 많다. 크리스천인 작곡가 겸 가수 윤종신

씨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곡

의 가사를 공유하며 “반성한다. 더 열심히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개그맨 오지헌씨도 딸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춤

추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평소 내

가 사용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다. 신기하고 재밌다’ 

‘예수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은어처럼 활용되

는 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CPR의 멤버인 이화익(35) 박진희(32)씨는 교회학

교에서 청소년 담당 교사로 오랜 기간 봉사하고 있

다. 이씨는 “모태신앙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한 경

우를 제외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찬송가나 CCM에

서 사용하는 표현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봤다”며 “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봤을 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그에 맞는 전도전략을 펴야한다고 

생각해 이번 노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가장한 동성애 조장·확산 안된다”

교회연합 위한 물밑작업 활발

예장합동 총무후보 5명…정진모 목사는 보류

청춘의 꿈 앗아간 신천지…벗어나서도 후유증 깊어

한국교회 인테그리티를 실천한다!

CCM 그룹 CPR‘오진 예수’논란

한국교회, 동성애자 퀴어축제 반대 1만여명 국민대회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착수…기성 “연합중재자 될 것”

김영우 목사 징계관련 충청노회 ‘공직정지’만 결의

우울증·무기력증 호소하는 두 청년

2017종교개혁500주년 서울성령대회 개최

주요 교단과 한교연의 결합 구

조  

한교총 소속 15개 주요 교단장

들은 1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

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모임을 갖

고 한교연과 통합해 한기연을 만

들기로 했다. 정관은 이단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한기총이 채택했

던 7·7개혁정관을 사용하기로 했

다.  

교단장들은 한기연의 상임회장

단을 소속 교회가 1000개 이상인 

교단의 장으로 구성하고 대표회

장은 선거 없이 추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

장) 합동, 통합, 대신, 고신, 합동개

혁,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

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

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의 교단장이 상임회장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교연 법인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지도력 공

백 상태에 있는 한기총이 정상화

되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정

서영 한교연 대표회장 및 고시영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을 12

일 만나 통합안에 전격 합의했다”

면서 “한기연이 창립되면 명실 공

히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함께하

는 공교회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

교연 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

아 통합안에 합의했다”면서 “누구

든 한교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방

해한다면 한국교회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다음 달 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기연 창립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관, 창립

선언문, 각 교단에 상정할 표준 

헌의안 등은 공동으로 준비한다.  

예장합동과 기감도 참여 

이번 통합의 최대성과는 연합

기구에 소속돼 있지 않은 예장합

동·고신·합신, NCCK에만 회원으

로 가입돼 있는 기감과 기독교한

국루터회, 한기총 회원교단인 기

하성 여의도순복음과 기침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교회교단

장회의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구세군대한본영까지 동참할 경우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이 한기연

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

다. 당장 오는 9월 주요교단 총회

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교회연

합에 이견을 보였던 한교연의 체

질도 주요 교단장들의 집단지도

체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한기

총과의 통합도 성사시켜야 한다. 

현재 한기총은 자칭 보혜사 김노

아씨, 홍재철 박중선 목사 등 이

단연루 의혹세력과 일부 군소교

단의 영향력이 강하다. 한기총은 

다음 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

회장 선거를 치르는 데 그 결과에 

따라 연합사업의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한교총이 법인을 독자

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한

교연 법인을 사용키로 한 것은 또 

다른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서 “이번 합의에는 한기총과 한교

연의 통합을 전제로 한국교회의 

연합을 더 이상 지연시켜선 안 된

다는 절박함이 들어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다음 달 임시총회 후 

한기총이 정상화된다면 조건 없

이 한기연에 합류할 것”이라며 “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반드시 하나 됨을 이뤄 사회적 신

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보 아우르는 한국교회 첫 연합체 출범
한교총·한교연, ‘한국기독교연합회’로 전격 통합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통합에 전

격 합의했다. 한교총이 지난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

교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밝

힌 지 6개월 만에 첫 결실이다. 새 연합기관의 이름은 가칭 한국기독

교연합회(한기연)로, 통합이 마무리되면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진

보와 보수 교단을 아우르는 연합체가 된다. 

2017종교개혁500주년 서울성령대회에서 이수형 목사

가 설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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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 

개신교 탄생의 시발점인 이 때를 기념

하는 대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다. 중세 10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여명이 오기까지 종교개혁자

들의 도전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이단

으로 정죄되었다. 얀 후스(Jan Hus)는 

화형 당했다.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도 정죄되고 화형 당했다. 루

터는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 선

고 및 파문을 당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

다. 만일 루터마저 악의 세력에 희생

되었다면 종교개혁은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것이다. 왜 저들은 목숨이 위

태로운 줄 알면서도 종교개혁을 시도

했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성경의 가

르침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인류사의 변곡점에서 하나

님의 역사는 새로운 물줄기를 타기 시

작했다. 뜻 깊은 해를 맞이한 오늘, 교

회와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타임머신

(Time Machine)을 타고 종교개혁의 

그 때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서  암울했던 역사적 정황을 살피고 

하나의 불꽃처럼 승화한 개혁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제2의 종교개혁이 요

구되는 이 시대에 갱신의 기회로 삼아

야 한다. 

1. 종교개혁의 전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

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

패 속에서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중

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이다. 그는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개 조항으로 만들어 성당 벽에 붙

이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다. 이를 

계 기 로  개 신 교 ( 항 거 하 는  자 , 

Protestant) 즉,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천년 

간의 중세를 끝내고 근대 유럽을 형성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후 멜랑흐톤, 츠빙글리, 칼빈 등이 개

혁을 완성해갔다. 개혁자들의 신학적 

사상은 다섯 솔라(Five Solas)로 요약

된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오직 은혜), Sola Fide(오직 믿

음), Soli Deo Gloria(오직 주께 영광) 

이다.

2. 종교개혁의 원인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개

혁자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교

회’였다. 교회 타락의 시작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종교적인 권위주의’

로 계급화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였

다. 개혁자들은 “교회권위가 성경권위

보다 우선한다”는 가톨릭교회에 맞서

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며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 성경을 사제들만이 

아니라 만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

도록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천주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

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성직자

들은 독신제도로 인한 성적인 부패가 

도를 넘었다. 면죄부를 파는 일을 비

롯 성직매매가 성행했다. 또한 성호를 

그을 때 악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성인(聖人)들을 숭배

하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였다. 내

적 요인은 더 근본적이었다. 

루터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

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

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 성경

과 전통을 다 강조하는 입장, 구원은 

믿음에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

야 얻는 다는 공로 구원론, 천주교적 

미사관, 사제의 축성 이후에 성찬의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transubstaintion) 

화체설(化體說) 등이다. 

3.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이해

일반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선교가 없

거나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그들

에게 복음의 외연 혹은 타 문화권에 

대한 선교사상이 없어서인가? (No)아

니다. 하지만 선교가 활성화되지 못했

던 것은 사실이며 시대적 상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첫째, 개혁자들이 최우선시 했던 과

제(Agenda)는 바른 교리와 삶의 회복

이라는 교회 내부의 개혁이었다. 둘

째, 그들은 소수로서 로마가톨릭과의 

싸움에 모든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타

문화권 선교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셋째 그들은 사도직의 단회성과 불연

속성을 강조하다보니 지상명령도 사

도들에게 제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았다. 넷째 그들과 따르는 개신교도

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선교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해상

권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천주

교국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 개혁자들은 선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우

리는 단편적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혁자들은 선교를 지리적 

차원이 아닌 복음 안에서 교회 갱신으

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

(Ralph D. Winters) 박사의 이론에 비

춰본다면 그들은 E-0(동일 문화권의 

교회 안), E-1(동일 문화권의 교회 

밖)의 선교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

튼 19세기 빛나는 세계선교의 열매가 

있기 까지는 16세기 종교개혁이 하나

의 뿌리가 되었다. 만일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개신교의 탄생은 물론 근대

선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4. 종교개혁이 요구되는 현대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

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선도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 

헌데 중세교회는 사명을 망각하고 세

상보다 더 썩어 버렸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중세교회 정도는 아닐 지라도 교회가 

속(俗)화 되어가고 있다는 데는 누구

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물량

주의와 교권주의, 형식주의와 탈사회

적인 이기주의를 말한다. 비록 시대와 

상황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

를 찌라도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재

산권 문제, 파당과 분쟁, 명예와 권세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더구나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2원론 

가운데 사역은 극히 소수의 목회자들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다수의 평신

도들은 스탠드 위의 관중처럼 사역자

로 동원되기보다는 그들이 사역의 대

상일 뿐이다. 루터는 만인제사장을 주

장했다. 

앞으로 요구되는 제 2의 종교개혁

은 도덕적인 갱신보다 더 사역적인 면

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직도 극소

수가 독점하고 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

들에게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사역의 주체로

서 ‘선교적인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맺음 말

500년 전 종교개혁은 비단 교회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혁신하였다. 

중세의 교회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정치와 권력, 재력을 통해 엄청난 영

향력을 발휘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

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 빠져 세상

의 눈총을 받았다. 마틴 루터는 그런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교회 본연의 모

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다. 그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Scripture)과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Reformation)되는 것이다. 

루터의 외침은 현대의 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가 말

씀에 기초한 끊임없는 자기갱신 속에

서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는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적인 구분과 

생명력 없는 교권주의를 파괴해야 한

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라면 누구나 

사명자로 거듭나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교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성령의 촛대는 사라지게 된다. 유

럽교회를 보라. 요한 웨슬레의 말이 

새롭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 본질에

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jrsong007@hanmail.net

종교개혁과 선교

선교의 창 (82)

종교개혁의 핵심은 Form에서 Meaning으로 전환이다

이는 사제의 손에만 있던 말씀을 모든 이에게로 전해주었다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들에게로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이란 테헤란한인교회, 정부 박해로 쫓겨날 위기

선교  소식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 이란에서 유일한 복음주의 교

회로 43년간 사역해온 테헤란한인교회(김병조 목사)가 

최근 이란 정부의 압력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

란 정부로부터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받아 

주권 및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테헤란한인교회

는 로마가톨릭교회, 독일루터교회와 함께 이란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인 종교기관 중 하나다. 

13일 테헤란한인교회에 따르면 이란 종교성은 지난 

2월 초 현재 사용 중인 곳에서 퇴거해 다른 종교시설로 

가야 한다며 독일교회로 이주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독일교회는 임차한 건물이 아닌 독일루터교회 교단의 

순수한 자산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주를 사실상 거부했

다. 

테헤란한인교회는 이란 정부에 독일교회의 거부 사

실을 통보했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만한 다른 장소를 

찾아달라고 이란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전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외국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구입해 종교시설

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란 정부에서 종교 시설

을 마련해줘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안도 없이 이전만 하라는 압박은 사실상 교회 문을 

닫으라는 요구와 같다. 테헤란한인교회는 그동안 미국 

북장로회가 세운 베드로교회를 임차해 사용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보부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9일 

교회가 사용 중인 건물 내부와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신자

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한국 국적자는 여권 사본, 이란 

국적자는 이란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테헤란한인교회는 현지 실정법에 위배되

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고 한인들만을 위한 종교활동

을 해왔다”며 “불법행위가 없는 데도 영장 없이 개인 

사무실과 종교활동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토로했

다. 명단 제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정보

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기

에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교회 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초 비자가 만료된 담임목사의 

비자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강제 

추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신자들과 교민들

은 담임목사의 비자 연장 거부는 교회 설립 역사상 처

음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의 한인교회 압박 이유는 교인들 중에 이란 

국적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란인

과 결혼한 교민들로 이란 정보국은 “그들은 한국 출신

이어도 이란 국적자다.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시아파 외의 타종교 

포교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국민들의 종교

활동도 철저히 감시해왔다. 현지 이란인교회는 모두 폐

쇄된 상황이며 지하교회도 극심한 감시를 받고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12일 이

란 정부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헤란한인

교회는 1974년 8월 15일 창립돼 한인들의 신앙 터전을 

일궈왔다. 이란 전체 교민 300여명 중 3분의 1이 출석

할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이 돼왔다.  

올 2월 다른 시설 알아보라며 현지 독일교회로 이주 명령

…독일교회 측은 난색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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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아스포라 교포교회 선교

1978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에

서 “남미 이민 현실적 과제”란 기

고에 실린 글 중에 브라질 디아스

포라 한인교회를 “유일한 안식처 

교회”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여

기 옮겨본다.

-브라질 교포사회에 있어서 교

회의 역할은 크다.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64년도이

다. 현재는 12개가 세워져 있다. 서

울농장에 있던 교회는 교포가 점

차 쌍파울로 이주함에 따라 자연

히 없어지고 지금은 11개의 교회

가 교민들의 안식처로 남아 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몇 개 안되고 대개의 경우 남의 교

회를 시간제로 빌려 쓰고 있다. 1백

여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로부

터 500명 이상의 교인을 갖고 있는 

큰 교회도 있다. 

교회는 선교활동은 물론이거니

와 이민 온 사람들의 안내 역할을 

하며 교포 2세들의 교육장소로 활

용되며 동포들의 친목센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민 초심자들

은 미지의 브라질 생활을 교회에

서 배우고 익힌다. 그들이 거주할 

주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이

르기까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는

다. 또한 일주일 내내 다른 민족 중

에서 시달리며 노동과 사업에 지친 

한인들은 일요일 날 이웃과 친지들

을 교회에서 만남으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교회에는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

다. 또한 여기서는 최근의 모국소

식을 비롯하여 교포 상호간의 여

러 가지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그 하루는 진정 고국을 위한 날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교회는 정신

적인 위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 

생활면에 있어서도 교포사회의 구

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배에서 

헌금한 돈을 브라질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도 한다....     

1963년에 브라질에서 최초로 세

워진 한국인 교포교회는 2017년 6

월 2일 현재 47개 교포교회가 세워

져 활동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한

인교회들은 나름대로 교회와 함께 

브라질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다

양한 선교를 동참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포어권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 있

는 교단과 선교부를 통하여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 받아 온 120여 세대

의 선교사와도 유대를 갖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공

급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부모 따라온 

이민 1.5세와 2세 3세들 가운데 목

회자와 선교사로 지원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브라질 한국인 선교사역의 

특징

1)성령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진행된 선교사역

브라질 한국인선교는 성령에 의

해 이끌어지는 선교임을 알 수 있

다. 자의든 타의든 디아스포라 한

인으로 브라질에 정착한 이들은 생

존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 일을 위해 주어진 여건에 충실

했는데 돌이켜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이레로 만남, 

나눔, 섬김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아지면서 자연스

럽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사역

이 된 것이다. 

2)평신도선교사와 여성선교사

가 초창기 선교대열에 서 있다

브라질 한국인 선교에 특징은 초

창기 선교에 평신도와 여성선교사

가 정식으로 파송된 것이다 평신

도 선교사로 장승호 선교사, 백영

훈 선교사, 김성준 선교사를 들 수 

있으며, 여성선교사로 박광자 선교

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다.  

3)브라질 교단선교부 중심멤버

로서 역할과 사명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

은 처음부터 브라질 교단에 속하여 

중심 멤버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한 

것이다. 강희동 선교사, 이준희 선

교사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장로교

단 IPB(Igreja presbiteriana Bra-

sil) 소속 목사로서, 문명철 선교사

는 신학석사, 교학교육박사로서 브

라질 감리교신학대학교수, 쌍파울

로 메트로폴리탄대학교수, 메토디

스타교육대학장, 쌍파울로 브라질 

감리교회를 시무하기도 했다. 

4)교파를 초월한 디아스포라한

인교회 연합사역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

은 디아스포라 교회가 교파를 초

월하여 함께 선교한 것이다. 그동

안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한 사역

을 소개하면 히아슈보수장로교 신

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비보조를 위

한 바자회, 북한 돕기 한끼 금식운

동, 방글라데시 빈민구제를 위한 

모금운동, 히오 홍수로 인한 수재

민 돕기 구제사역 등 각종 선교 및 

구제행사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등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연합사업을 펼쳤으며 선교 문

화 및 교민행사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5)1.5세, 2세, 3세들의 헌신자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의 특징

은 MK(선교사자녀), PK(목사자

녀)들이 헌신하여 사역자로 활동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80여명

이 목회와 선교사역에 활동하고 있

다는 것이다. 

kangsungchuel@gmail.com

1963년 첫 한인교회 출발 후 2017년 6월 현재 47개, 파송 선교사는 120여 세대 

초창기 평신도, 여성이 정식파송, 교파초월 연합사역 활발, 80여 MK PK 사역헌신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한국인 선교역사 (3)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며 건강하신지요?

지난 한 달,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하였습니까? 

저희는 고아원의 십대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선교후원금에 대한 미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으로, 미션 파서

블!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깊

이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과 함께 저희 소식과 

기도제목 드리겠습니다.

1)3년간 저희 교회 토요학교와 주일학교를 섬

긴 "에스더"가 국제기독교 학교를 수석 졸업했습

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집시 어린

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식 

날 저희가 함께 가서 축하해주었고, 해외동포 장

학금을 받아 한국의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2)사춘기 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드디어 '고아원'의 청소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

다. 36명의 고아 중에 10여 명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교육해야할 지 기도

합니다.

3) '콤플렉스 학교'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금을 주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교장&교감에게 전달하자 종업

식 날 직접 주기를 원해서 서로 감사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종업식 후 한 학생(졸탄, 5학년)의 어

머니가 자녀 둘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

작했습니다.

4)'부다이 브리기'(6학년)가 세례를 받았습니

다. 이제 난독증을 많이 이겨내고 얼마나 성실한

지, 감사!

5)'순회선교단'의 선교훈련생 7명이 한 주간 저

희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아웃리치를 하였습니

다. 매일 이른 아침 영성시간을 통해, 먼저 미션

을 깨닫고 기도하며, 주 단위 루틴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주일: '쇼&빌라고샤그 개혁교회' 예배와 주일

학교, 저녁에는 헝가리 현지 교회 방문 예배와 찬

양!

월: '허타르 역 거리교회' 예배와 급식/'콤플렉

스 학교' 방문, 찬양사역

화: '남부역 거리교회' 예배와 급식, 이발사역/'

무지개 양로원' 방문, 예배와 공연사역(CCM, 스

킷)

수: '살라쉬 공영주택가' '바쉬바르' '카폴라 티

르' 세 곳에서 가정예배와 공연사역

목: '콤플렉스 학교' 종업식 참여하여 장학금 5

명에게 수여/ 야노쉬 산, 등반기도

금: '고아원' 방문 예배와 공연사역, Craft 시간/ 

'회쉬 슬럼가' 가가호호 심방예배와, 공연사역

토: '토요학교' 에어로빅으로 건전한 체육시간(

헝가리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예지와 예은과 함

께)

6)주일날은 오랜 CCC 형제인 Dr. 홍정인(서울

대 교수) 부부가 방문하여 함께 급식사역을 섬겼

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틴에이저들에게도 잠깐이

나마 격려와 비전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

다.

자그맣고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

마나 신묘막측한지, 감동이 증폭되고 감사할 뿐

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편18:1).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 후원해주심에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

다. 주께서 그 헌금의 미션을 맡기셨으니...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revivalmissionhu@gmail.com

헝가리 부다페스트선교 편지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육 / 생활www.chpress.net

     

매일가정예배 

남은 자의 구원이란 예수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구원받는 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

다. 단지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가운데 은

혜로 구원받을 자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

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

다. 첫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

니다(2-4).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분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둘

째, 은혜의 구원임을 전함으로 아무도 자랑

치 못하게 하셨습니다(5-6).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없고 오직 은혜로 구

원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택한 자 곧, 겸

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만

이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은 이방인의 구원과 같은 노선입니다(6-7).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갑시다.

남은 자의 구원(롬11:1-7)찬234장화

사도는 복음 안에 완성된 구원을 설명하면

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선지

자들의 경고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모

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19)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베푼 은혜로 시기를 

발동케 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입니다. 둘째, 이사야의 경고를 통해 역시 하

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20-21a).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입니다. 셋째, 사도에게 보인 그의 사랑

(21b)은 이스라엘로 더 큰 사랑에 응답하도

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적 구

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별적으로 믿

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더 선명하

게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의 의는 언제나 아

쉬운 심판이 아니라 넉넉한 심판이기 때문

입니다.   

더 분명해진 구원(롬10:19-21)찬521장월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주시

기 원하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이스

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땅에 신정 곧, 하나

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선택된 이스

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으나 도리어 하

나님의 뜻이 겨자씨나 누룩처럼 전부에 영향

을 미쳤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처

럼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부패한 세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는 방편으

로 이방인의 회심을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이

방인이 그 특권을 얻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 풍성한 복을 아는 우리

는 복된 자입니다.  

풍성한 복의 약속(롬11:8-12)찬456장수

이방인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은 정말 기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이

방인에게 큰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주의할 것은 

첫째, 자랑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는 교만함

을 가리킵니다(18, 20).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록 겸손해야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워해

야합니다(20). 큰 은혜를 받았다해도 그 특권

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은 불순종 때문입

니다. 신명기에 가나안 2세들에게 받은 은혜

를 헛되이 다룰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22).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찍힌 

까닭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자리를 벗어났

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하나

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이방인의 구원(롬11:13-24)찬384장목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심이 어

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됐습니까? 첫째,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것은 민족적인 이스

라엘이 아니라(25-26)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로 연합돼 한 새 이스라엘로서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자기 백

성들이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이 이뤄집니다(27). 일찍이 선진들을 

통해 약속된 새 언약(렘31:31)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때가 돼 이스라엘이나 이방

인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이

스라엘을 주축으로 둘이 한 사람을 이룬 교

회가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

다. 이 구원에 들어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범세계적 복음을 전함에 힘써야합니다.

금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28)찬428장

택한 자의 구속의 신비를 안 사도는 이 세

상의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완성됨을 바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그는 만물

이 주께로 나옴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본 

것입니다. 그만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둘

째, 이 구원을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성

취하심을 본 것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역

사의 흐름과 인간의 변덕 많은 부패한 본성

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정말 기이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영생의 풍성함을 

순간순간 누림도 그의 허락으로 된 것을 알 

때 전적으로 그 분께 위탁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셋째, 결국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도 

주께로 돌아감을 본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

광 받는 것이 당연함을 보고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롬11:29-36)찬302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우리는 지금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습니다(Critical Sociological Involve-

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그리고 지금은 한인 기독교교육이 비

평적으로 관여해야 할 그 마지막 이슈로

서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 골

자는 “기본적 학업력 성취의 실패”와 “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실패”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들은 

이에 대해 한인 기독교 교육이 비평적으

로 관여해야 할, 혹은 관여할 수 있는 지

점이 어디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는 “학교교육(공교

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

tion)” 실패와 관련하여 상호 영향을 주

고받아온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

구성주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주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은 공교육 실패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때로는 그 실패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용주

의/진보주의 교육과 재구성주의 교육 이

후에도 기초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

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이 되는 

교육을 일구고자 하는 고민들은 지속적

으로 이어져야 했고, 다른 교육적 대안들

이 제시되거나 혹은 기존의 교육 모델들

이 대안으로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 교육, 행동주

의(Behaviorism) 교육, 전통주의(Tra-

ditionalism) 교육, 그리고 기독교 전통

주의(Christian Traditionalism) 교육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존주의 교육에 

대해, 그리고 실존주의는 과연 기초적 학

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

한 거시적 동력이 되는 교육을 일구어 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교육의 바탕이 되는 “실존주

의”라는 사조는 19세기 중엽 이후 근대

사회의 모순과 불의가 드러나면서 덴마

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시작되

었으며, 이후 전후세대라는 사회적 역사

적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실존주

의라는 사조가 소위 “철학”으로 체계화 

되어 탄생된 계기는 잘 알려진 대로 제 1

차 세계대전과 그것이 가져온 참혹한 비

극과 인간 소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에 더욱 더 심각해졌고, 어느 한 국가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을 불안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으며, 

전쟁이 보여준 잔혹한 인간 살육, 전 후

의 비참하고 가난하고 황폐한 생활, 또 

다른 전쟁, 특히 인류 전체를 말살 시킬 

전쟁에 대한 공포, 내일의 소망을 볼 수 

없는 사회 현실, 그 와중에도 변함없는 

차별과 부정의 등을 겪어내야 하는 상황

에 처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소외와 상실

이 실상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 책임, 주체

성을 회복하고 실존적 주체로서의 개인

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존철학은 전 세계

적으로 공감을 사는 철학사조로 대두되

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미국사회에서도 물

론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것이 교육

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존

주의 교육은 1960년 즈음을 전후로 미국 

공교육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즉 기초

적 학업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

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실존주의 교육은 “진리란 내가 어떻

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존적으로 결정

된다”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어떠한 지식, 정보, 그리고 도덕률도 나 

자신의 삶의 경험과 삶의 자리와 이에 대

한 내적 경험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 유의

미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적으로 인지적인 교육성과에 보다는 학

생들을 자율적인 개인으로 교육하는 것

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성과 창조성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인위적인 조작 

내지는 조건화는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실존주의 교육자

들은 교사들이 학생을 친구처럼 대하고 

상호 평등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

였습니다. 

실존주의 교육이 표방한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적이었습니다. 또

한 다양한 선택사항들을 제공하되 개인

적 관심사, 자각, 자기표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의 것”을 하도

록 하는 것을 전체 교육 커리큘럼의 목적

으로 삼은 것이지요. 따라서 획일적인 교

육을 피하고자 했으며 일률적인 평가시

스템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커

리큘럼은 “인본주의 커리큘럼(Human-

istic Curriculum)”이라 불리었으며, 진

보주의 교육사상이 최상으로 집약된 교

육 형태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실존

주의 교육이 극도로 학생 중심적이고, 극

도로 학생의 주관에 의존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어떠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상기반을 가지고 교육하기 보다는, 진

리란 학생들이 실존적으로 선호하는 바

가 무엇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극도의 상대주의를 추구했던 것

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실행된 실존주

의 교육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

니다. 인간성이 소외되고 극한의 허무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 속에서, 

물질주의적 가치들과 관료주의적이고 

기술적 진보만을 추구하는 사고방식들

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자아

를 공고히 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

다는 점은 실존주의 교육이 가지는 강점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 교육은 기초적 학업

력을 증진시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 교

육이 되는 일에는 철저하게 실패하였습

니다. 실제적 교육에서 실존주의 교육은 

목적한 것처럼 개인들을 도와주었던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질서, 훈련, 그리고 일련의 교육 내용

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개인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실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을 교육의 성과로 삼았기 때문

에, 학생들은 이 험하고 경쟁이 심한 사

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얻기 어려웠으며, 자신들의 잠재

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사회에서의 삶

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실

존주의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은 정

의로운 사회를 위한 거시적 동력을 공급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주의와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행동주의 교

육”과 “전통주의 교육”을 살펴보고, 이 

두 교육 모델들은 과연, 진보주의 교육, 

재구성주의 교육, 그리고 실존주의 교육

이 모두 실패한 “기본적 학업력 성취”와 

“개혁을 담보할 대안적 동력 제시,”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교육 모델, 

즉 “학교교육(공교육)의 실패(Failure in 

Public Education)”의 대안이 되는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7)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21)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실존주의 교육은 개별성과 창조성에 방점 둔 학생 중심적 인본주의 커리큘럼

기초적 지식 기술 습득 실패, 정의사회구현커녕 상대주의와 개인주의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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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싱톤중앙장로교회 

출판부는 고 이원상 목

사의 생애와 목회의 모

습을 담아 ‘이제 우리

가 그 길을 걷겠습니

다’(두란노/300쪽)를 

펴냈다. 

와싱톤장로교회 담

임 류응렬 목사는 서문

을 통해 “본서는 고 이

원상 목사의 삶과 목회

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 씌어졌고 집필진은 

고 이원상 목사를 존경하던 이들이다. 이 책

을 통해 일생동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해 고결하게 불태운 목사님의 삶을 돌

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읽는 이들에

게는 신앙여정을 따르고 싶은 이정표를 발견

하고 모든 크리스천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에 

조그만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출간 목적

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시절은 영적 생활에 있어 성장과 

도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원상 목사는 돈

을 벌어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도 했고, 슈

바이처 박사를 동경하며 의사가 되려는 꿈을 

품은 적도 있었다. 의료 선교사가 되어 하나

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였다(중략)...” ‘어

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고민하는 청년 이원

상 목사의 모습이다. 

본서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

기까지의 전 생애의 모습이 총 6파트로 구분

돼 수록돼있다. 첫 파트는 고 이원상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와싱톤장로교회 부임 전까지

의 삶, 2파트에는 워싱톤장로교회 목회시절, 

3파트는 은퇴이후의 사역, 4파트는 이원상 목

사의 설교와 목회, 5파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고 이원상 목사에게 가족들이 드리는 추

모글, 6파트는 30여명이 적은 ‘내가 본 이원

상 목사님’에 관한 글이 수록돼 있다. 

또한 손봉호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부디 

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

받아 제 2, 제 3의 이원상 목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올바르게 

추모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적극 

본서를 추천했으며 이동원 목사, 이재훈 목

사, 김장환 목사, 김은기 총장의 추천사도 수

록돼 있다.  

고 이상원 목사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

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댈러스신학교

에서 신학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구약

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77년 와싱톤중

앙장로교회로 부임한 이후 26년간 진리를 전

하며 이민사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

키고 2003년 은퇴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시드선교회를 통한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오

다 2016년 12월5일 주님 품에 안겼다. 

책 구입은 미주 내 기독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고 이원상 목사의 생애와 목회 모습 담아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출판부

새책소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

의 힘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성적으

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

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적으로 생

각하기에 다수의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

에 우리의 선행이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

가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은혜란 우리가 

찬양하듯이 놀라운 것이며 심히 겸손하

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나의 자존이나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정신자세를 떠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야 한다. 힘이 들지만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

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로서 개혁주

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에 근거하여 다

시 찾고자 하는 일이다. 인간의 순종을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로마카톨릭교회

가 주장하는 믿음에 비해서 개혁주의자

들은 담대하게 언급하기를 오직 믿음으

로 의롭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러 성경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성경적인 것이며 예로 바울은 에베소서 

2:8-9에서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

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

라.” 

이와 유사한 정서는 빌립보서 3:9에서

도 발견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

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개혁주의자들은 이와 더불어 많은 다

른 본문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성스러운 삶을 이루지 못하

며 저주받은 몸으로 그분의 신적인 현존 

앞에 설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

그럽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러한 구

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

로 이루도록 하셨다. 믿음이란 우리가 그

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를 대신하여 이루신 의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

져도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

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어

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

원을 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의 여지는 더 이

상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기

도하라.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준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되

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생각들이 ‘값싼 

은혜’로 이끌게 되는데 이는 오직 믿음으

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좋다’는 삶의 

자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점이 로마카톨릭교회가 ‘오직 믿음

으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

하 는  내 용 으 로 서  개 혁 주 의 자 

Melanchthon은 반응하기를 “우리의 반

대자들은 우리가 선행을 원하지 않는다

고 무고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선행을 요

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보여준다”고 

한다(1531년 Augsburg 신조). 개혁주의

자들은 야고보서 2:14-26 같은 본문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진실되며 살리는 믿

음은 완전한 순종을 표현함으로 자연적

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지기 위한 어떤 조건은 아니지만 

의로워짐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이다. 

James Payton은 “개혁을 잘못되게 이

해하기”라는 저서에서 “칼빈을 비롯한 모

든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

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믿

음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썼다. 믿음의 의는 선행을 이끌고 하나

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순종으

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선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잘못된 현상에 대해 루터와 같이 

오늘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

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의 구

호를 전파한다. 바로 이 내용이 선행은 

필요치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때문이

다. 아무튼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비기

독교인적인 행위에 대한 양심에서 편해

지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쉽게 인용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

심과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

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

긴다는 사실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
(by Jeffrey Weima)

재미있는 오해다. ‘오직 말씀으로’는 성

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라는 의미인

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계시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책인가?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많은 것

들도 알아야 한다.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성

경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직 말씀으로’란 무슨 의미일

까?

종교개혁기의 주제는 하나님, 세상, 그

리스도, 죄, 구원,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

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진리에 대한 확실

한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번역이

나 해석을 곁들인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

인가? 종교개혁 이전 교회들은 성경이 영

감 되었고 오류가 없다고 믿었으며 교회

가 그 가르침을 결점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를 확실한 자료로 믿었다. 대부

분의 개혁주의자들은 교회가 성경을 번

역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

했으며 개신교 교회들은 교리문답(예: 하

이델베르그)와 신조(예: 벨직, 웨스트민

스터)를 성경적 진리의 표준 요약으로 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이들

의 해석을 말씀에 따라 실행이나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소규모 개신 교

회들은 공적인 신조들의 채택을 피하는 

가운데 성경 해석을 개인 신자들이나 성

령의 인도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오

직 말씀으로’는 성경이 한 사람이 구원받

았음을 믿는 모든 것과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

는 모든 종류의 헌신”을 최종적인 권위로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들의 

관습, 다수의견, 나이,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 조직, 조례, 또는 공적인 결정 등을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위에 놓아

서는 안 된다(벨직신조 7조).

종교개혁과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유럽

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교단마다 

교리의 세밀한 부분을 두고 대화를 하거

나 싸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벌써 17

세기에 이신론자나 소수의 진취적인 기

독교인들은 카톨릭과 개신교에 의해서 

공인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도전하

여 철학과 과학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들

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현대철학. 도덕 기

관,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관(초자연적인 

기적의 가능성을 부정하는)을 신뢰하였

다. 현대의 지적 문화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되어버렸다. 성경의 계시는 ‘이

성의 반대편’으로 강등되었고 현대사회

의 흐름에 맞게 재해석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세기에 걸쳐서 근대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여러 지적 상황, 즉 로맨스, 이

상적, 역사적, 실존적, 실용적, 자유주의

적, 과학적 자연주의 등의 관점에서 새롭

게 이해하고 있다. 많은 신근대 신학은 말

씀의 진실 된 의미를 방치하고 있으며 때

로는 다른 종교를 포함하는 다원주의 그

룹과 관계하면서 즐기고 있다.

반면 개신교와 카톨릭을 떠나서 대부

분의 역사적 기독교 교회와 신학자들은 

그들의 평균화된 교리와 신조에 충실하

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이 과학, 

문화, 정치, 도덕적 민감성, 지적인 흐름

에서 떨어져있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근대 사회의 발전들에 대해 성경적인 관

점에서 유익한 지혜를 제시하면서 무엇

이 받아들일만하고 거절할 것인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해 관여하고 평가한다. 고

백주의와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은 개혁주

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

직 말씀으로’가 최종적인 권위이다. 이는 

카이퍼(Kuyper), 바빙크(Bavinck), 그리

고 북미주 개혁장로교회로 발전한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어서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성경이 오직 결

정한다는 ‘오직 말씀으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북미주 개혁장로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는 것과 문화에 대한 기독

교인의 관점은 무엇인가? 모든 과목과 활

동들이 카이퍼나 바빙크와 같이 아니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조정되는 신조나 말

씀으로 새롭게 읽혀지는 가운데 성경적

인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정의에 대한 

말씀의 견해가 보수적이고 자유적인 개

인주의, 진보적인 사회 실용적인 견해 아

니면 다른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는 압도

적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느끼는 욕구에 

의한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삶

의 방법이나 영적 훈련이 말씀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진정

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따라 살고 있는

가?
(by John Cooper)

[역자 주: 본 내용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Clavin Theological Seminary에

서 발행하는 “FORUM”(Volume 24, Number 1:Spring 2017)에 실린 글을 필자

들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것이다.]  역자: 임지석 목사

1. Sola Fide(by faith alone)

2. Sola Scriptura(by Scripture alone)

 ‘오직 믿음으로’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긴다는 사실 알아야 

문화는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욕구에 의한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다 

우리 삶의 방법이나 영적 훈련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진정으로 ‘오직 말씀으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이해(상)


